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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과 BOP 비즈니스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델리·뭄바이 산

업회랑(DMIC),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과 같은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일

본 기업 역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저가전략을 강화하는 등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일본정부와기업의아시아신흥시장진출전략을정리·평가함과동시에, 이러한일본의

전략변화가우리정부와기업에시사하는점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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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

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

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

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

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

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

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략’ 중에

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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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

(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

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

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

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

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

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

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전략

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점

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

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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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

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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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과의 FTA 체결은 물론 인프라 수출 강화, 아시아지역의 광역개발계획 주도,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과 지원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도 기존의 

선진국․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영전략 대신 신흥국의 중간층(MOP: Middle of 

the Economic Pyramid)1)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

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수정이 과연 실현가능

1)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층이 볼륨 존(Volume Zone)을 형성하였다는 의미에서 중간층과 볼륨 존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함. 여기서 볼륨 존이란 일국의 소득별 인구 혹은 세대 구성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층(zone)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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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것인지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

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일본의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점검해 보는 것은 통상정책 차

원에서 의의가 크다. 기본적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아시아 신흥

시장 진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흥

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광역개발프로젝트를 일본정부가 주도한

다든지, 원전이나 고속전철, 친환경․IT도시 개발 분야에 일본정부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 공여 등을 통해 자국기업

을 적극 지원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

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기업의 신흥국 중간층 시장 

공략은 경쟁 격화를 의미하므로 기업전략을 재점검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새로운 진출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내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아시아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한 국

내 연구는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등이 발간한 ｢동향

레포트｣가 가장 대표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호성(2010)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유형화

하였고,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2010)은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기업들이 신

흥국의 볼륨 존 개척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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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성욱․김경환․박재범(2010)도 일본의 3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 혼다, 

닛산이 최근 품질기준의 조정, 현지조달 및 개발체제 강화와 같은 신흥국 진

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

략이 저가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 일본 제조업체들이 어떠한 하부전략을 추진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기업전략보다는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

략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 크다. 국내에 

아직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나 학술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아시아 신흥시

장 진출 전략 마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다. 특히, 일본정부

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3.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본의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범위는 FTA 정책

이나 WTO 정책, 그리고 ODA 정책 등을 제외하고 있어 통상정책 일반보

다 훨씬 좁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프라 수출 강화정책, 아시아지역의 각종 광역개발계

획, BOP 지원정책과 같은 일본정부의 특정 전략과, 해외 생산네트워크 재편

이나 저가전략, 제품 기획․개발의 현지화 같은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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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흥국 혹은 신흥시장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주로 아

시아 신흥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 신흥국과 관련된 일본

의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신흥국을 대상

으로 한 진출 전략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요 분석 대상지

역은 아시아 신흥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신흥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 ASEAN 10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을 지칭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범위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

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아시아 신흥국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급증, 볼륨 존 확대, 해외직접투자의 가능성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국내적으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요소가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

성을 제약할 것이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개관하고 있다.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

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은 일본정부가 

어떻게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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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여기서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

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

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를 저가전략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

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

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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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2008년 9월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간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던 미

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의 상대적 퇴색과 함께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았다. 2009년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 유로권, 일본이 각각 

-2.6%, -4.1%, -5.2%의 경기후퇴를 경험하였던 반면, 아시아 신흥국은 비록 

이전보다 둔화되기는 했지만 중국 9.1%, 인도 5.7% 등으로 비교적 높은 경

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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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선진경제권과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미국 1.9 0 -2.6 2.6 2.3 2.6

유로권 2.9 0.5 -4.1 1.7 1.5 1.7

일본 2.4 -1.2 -5.2 2.8 1.5 1.7

아시아

신흥국
11.4 7.7 6.9 9.4 8.4 8.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중국 14.2 9.6 9.1 10.5 9.6 9.5
인도 9.9 6.4 5.7 9.7 8.4 8.1

인도네시아 6.3 6 4.5 6 6.2 7
말레이시아 6.5 4.7 -1.7 6.7 5.3 5

필리핀 7.1 3.7 1.1 7 4.5 4.5
태국 4.9 2.5 -2.2 7.5 4 5

베트남 8.5 6.3 5.3 6.5 6.8 7.5

주: 1) 2010년 이후 수치는 IMF 예측치임.
   2) 아시아 신흥국이란 중국, 인도, ASEAN-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중동국가들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들을 말함.

자료: IMF(2010), World Economic Outlook.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선진경제권과 아시아 신흥국 간의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 대비는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림 2-1]과 [그

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2040년까지의 장기 예측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중국과 인도를 위시

한 아시아 신흥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지속되어, 2015년 이후에는 아시아 신

흥국의 경제력이 현 선진경제권의 경제력을 상회하는 시기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경우 G-7으로 대표되는 선진경제권의 세계경제 비중(GDP 

기준)은 53.0%로, 아시아 신흥국의 13.1%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으나, 

2015년부터 2040년까지의 연평균 GDP 비중에서 보면 선진경제권 30.0%, 

아시아 신흥국 37.1%로 나타나, 그 추이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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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선진경제권과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규모(GDP) 비교 ❚

(단위: 십억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40
(평균)

세계전체 58,116 62,972 68,595 72,923 78,472 85,409 228,776

선진경제권 30,793 31,978 33,891 34,669 35,987 38,045 68,569

아시아신흥국 7,604 9,067 10,734 12,593 14,807 17,232. 84,822

중국 4,984 5,840 6,999 8,373 10,070 11,926 55,799

인도 1,273 1,608 1,913 2,215 2,545 2,911 21,247

주: 1) 2010년 이후 수치는 Global Insight 예측치임.

  2) 선진경제권이란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국가를 의미하고, 아시아 신

흥국이란, 중국, 인도, ASEAN-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브루나

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의미함.

자료: IHS Global Insight(2010), World Overview Tables, Detailed Forecast Data에 의거하여 작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최종재 수출은 물론, 아시아 지역과 

같은 해외생산거점에 대한 부품․중간재 수출도 크게 감소하여 국내 생산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은 수출감소에 따른 성

장률 둔화와 같은 악영향은 존재하였으나, 신흥국 특유의 소비의욕과 높은 

인프라 수요를 배경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선진

국에 비해 한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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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국에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경기회복이 선진경제

권,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강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였다.2) 당시 

일본의 경기회복 과정을 보면,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수출을 확대

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이 지역에 자본재와 중

간재 수출을 늘리고 현지에서 가공된 완제품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수

출하는 패턴을 강화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경제

가 큰 타격을 받자 일본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리는 자연스럽게 수출지역 다변화라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通商白書 (2009, p. 145)에서 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권과 기타 신흥국을 

수출 다변화 후보지역으로 주목하였다.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199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 수준이 세계 전체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08)의 국제경쟁력 비교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세

계 전체의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ASEAN 국가와 인도는 대부분의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표 2-1 참고). ASEAN과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방대한 지역에 걸

쳐 있는 내륙, 산악지, 섬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기업활동의 기

2) 産業省(2009),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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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라 할 수 있는 전력․물류․통신 등의 산업인프라와 도시화를 뒷받침하

는 사회기반 인프라를 갖출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물

론 국제경쟁력 제고, 빈곤퇴치,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와 같은 과제도 달성되

기 어려울 것이다.

❚ 표 2-1.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정비 수준 ❚

인프라 질(quality) 평가결과
1)

도로운송 분야의 주요 지표

전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세계평균 3.8 3.8 3 4 4.7 4.6
G7 평균 5.7 5.7 5.4 5.4 5.8 6.4

아시아2)평균 3.8 3.7 3.6 3.9 4.6 4.1
한국 5.6 5.8 5.8 5.2 2.9 6.2
중국 3.9 4.1 4.1 4.3 4.4 4.7
인도 2.9 2.8 4.4 3.3 4.7 3.2

인도네시아 2.8 2.5 2.8 3 4.4 3.9
말레이시아 5.6 5.7 5 5.7 6 5.8

필리핀 2.9 2.8 1.8 3.2 4.1 4.2
태국 4.8 5 3.1 4.4 5.8 5.5

베트남 2.7 2.6 2.4 2.8 6.9 3.2

주: 1) 점수는 1～7점 기준으로 높을수록 
좋음.

   2) 아시아 지역에는 중앙아시아, 동아
시아 및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21
개 국가가 포함됨.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8).

(2005년 기준) 

도로

(km/10
0km2)

도로포

장률

(%)

철도

(km/100
km2)

한국 101.03 86.7 0.33
중국 20.11 82.5 0.65
인도 102.92 47.4 8.55

인도네시아 19.34 58.0 1.93
말레이시아 29.94 81.32 0.60

필리핀 66.68 21.64 0.16
태국 11.19 98.5 0.79

베트남 67.47 25.1 0.81

자료: ADB(2009).

이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은 이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 예측과 관련하

여, ADB(2009)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프라 분야에 약 8조 달러, 즉 

연평균 7,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3) 해당 국가는 중앙아시

아 7개국,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태평양 연안국

3) ADB․JBIC․World Bank(2005)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인도를 제외한 중국과 
ASEAN 10개국)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투자금액을 1조 달러, 즉 연간 2,00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음. 분야
별로는 전력(연평균 892억 달러), 도로(341억 달러), 통신(241억 달러), 상수도(78억 달러), 하수도(70억 달러), 
철도(27억 달러) 순으로 인프라 투자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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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개국 등 총 30개국이고, 인프라분야는 운송(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

너지(전력), 통신, 수자원․위생 등 크게 4개 분야로 가스․석유, 주택, 도시

운송, 지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표 2-2]는 ADB(2009)의 인프라 분야별 

수요 예측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투자필요액 약 8조 달

러 가운데 68%는 신규투자이고, 나머지 32%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투자이

다. 인프라 분야 중에서는 전력과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가 각각 전체의 

51%, 29%를 차지함으로써 투자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0개국이 4조 6,7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 남아시아(2조 8,700억 달러), 중앙아시아(4,600억 달러)보다 훨씬 

투자수요가 많다.4)

❚ 표 2-2.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예측(2010∼20년) ❚

분야 신규 투자소요액
유지․보수 

투자소요액
합계

에너지(전력) 3,176,437 912,202 4,088,639

통신 325,353 730,304 1,055,657

   이동통신 181,763 509,151 690,914

   유선 143,590 221,153 364,743

운송 1,761,666 704,457 2,466,123

   도로 1,702,166 638,366 2,340,532

   철도 2,692 35,947 38,639

   항만 50,275 25,416 75,691

   공항 6,533 4,728 11,260

수자원․위생 155,493 225,797 381,290

   수자원 47,568 106,224 153,792

   위생 107,925 119,573 227,498

합  계 5,418,949 2,572,760 7,991,709

자료: ADB(2009).

4)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10개 국가가 포함되고, 남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네팔 등 6개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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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 ASEAN으로 대

표되는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는 급증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기후퇴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미국․

EU․일본이라는 선진경제권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질적 구조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신흥국의 소득계층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우선 연간 세대가처

분수입이 35,000달러(달러로 환산한 구매력평가) 이상인 부유층(TOP) 그룹, 

❚ 그림 2-3. 아시아지역의 중간층 인구 추이 ❚

(단위: 억 명)

주: 중간층(MOP)은 세대당 가처분소득이 5,000∼3만 5,000달러인 인구를 의미함.
자료: 産業省(2009), 通商白書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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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35,000달러인 중간층(MOP) 그룹,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BOP)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5)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중간층 인

구를 추정하면,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당시 1억 4,000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에는 무려 6.2배 증가한 8억 8,000만 명으로 대폭 증

가하였다. 2008년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간층 인구 8억 8,000만 명 가

운데 중국이 4억 4,000만 명, 인도가 2억 1,00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볼

륨 존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층으로 급격하게 이동한 것이다.

[그림 2-4]는 2025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에서 중간층 세대가 어느 정도 증

가할지를 예측한 것이다. 단, 앞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2008년 시점까지 볼

륨 존 ‘인구’가 급증하였음을 지적하였으나, 여기서는 연간 세대 가처분소득

이 5,000∼40,000만 달러인 세대를 볼륨 존 세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의 전체 볼륨 존 세대는 2010년 3억 4,500만 세대에서 2015

년에는 4억 8,800만 세대로 급증하고, 2025년에는 다시 7억 7,800만 세대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연간 세대 가처분소득이 5,000달러 미

만인 저소득층 세대가 급감하면서, 그 인구가 하위 중간층과 중위 중간층의 

볼륨 존 인구로 편입되어 감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은 연간 세대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産業省(2009)에 따른 것이나, 세계 BOP 시장에 관
한 기업전략 분야에서 권위자라 할 수 있는 C. K. Prahalad(2004)는 중간층을 연간 수입 1,500∼20,000달러
(구매력평가 기준)의 인구로 규정하고, BOP는 하루 2달러 이하의 인구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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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아시아 신흥국1)의 중간층 세대 전망 ❚

(단위: 백만 세대)

연간 세대 가처분소득 2010 2015 2020 2025

부유층(TOP) 4만 달러 이상 19 47 64 85

중간층(Volume Zone) 5천∼4만 달러 345 488 651 778

상위 중간층 2만∼4만 달러 55 55 86 119

중위 중간층 1만∼2만 달러 75 132 211 287

하위 중간층 5천∼1만 달러 215 302 354 371

저소득층(BOP) 0∼5천 달러 492 404 312 243

주: 1) 중국, 인도,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5(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자료: 産業省(2009).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국의 볼륨 존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흥국

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급증함과 동시에,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다. [표 2-3]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보

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휴대폰 보급률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PC나 승용차도 보급률이 매우 

낮다. 인도도 중국과 사정은 비슷하여, 휴대폰, PC, 승용차, TV 모두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보급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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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아시아 주요국의 내구소비재 보급률 ❚

국가
인구(100만 명)

2008년

휴대폰(연도)

100명당 

보유대수

PC(연도)

100명당 

보유대수

승용차(연도)

100명당 

보유대수

TV(연도)

100세대당 

보유대수

일본 127.7 86.4(2008) 40.7(2003) 44.1(2004) 99.0(2004)

한국 48.6 93.8(2008) 57.6(2007) 24.0(2006) -

중국 1,327.7 47.8(2008) 5.7(2006) 1.8(2006) -

인도 1,186.3 30.4(2008) 3.3(2007) 0.8(2003) 45.9(2006)

말레이시아 27.3 100.5(2008) 23.1(2006) 22.5(2003) -

인도네시아 228.6 61.6(2008) 2.0(2006) 1.2(1996) 65.4(2004)

태국 66.4 118.0(2007) 6.7(2005) 5.4(2003) -

베트남 86.2 81.2(2008) 9.6(2006) - 70.0(2002)

자료: 産業省(2010e)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림 2-5]를 보면, 중국과 아시아를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향후 내구소비재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4년 세계 

주요국․지역별 내구소비재 소비 예측치를 보면, 룸 에어컨이나 세탁기와 같

은 가전제품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시장 규모를 능가하였거나 필적하였고, 2014

년에는 액정 TV와 노트북 TV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시아 신흥국의 내구소비재 시장 확대야말로 일본기

업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진출 강화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는 동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아시아 신흥국의 내구소비재 보급률 확대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이 

주목하는 분야는 서비스이다. [그림 2-6]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아시아 전체의 서비스 지출은 1.6배 증가하였고, 향후 

10년간에 걸쳐서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계소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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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세계 주요국․지역간 주요 내구소비재 수요 예측 비교 ❚ 

휴대폰 액정TV 룸에어컨

(단위: 1,000대) (단위: 1,000대) (단위: 1,000대)

세탁기 노트북PC 자동차

(단위: 1,000대) (단위: 1,000대) (단위: 1,000대)

주: 휴대폰은 후지쯔키메라종합연구소(富士通キメラ ) ｢ワ ルドワイドエレクトロニクス市場 調査｣, 액정

TV, 룸에어컨, 세탁기, 노트북PC는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0, 자동차는 FOURIN ｢世界自動車

統計年刊｣의 예측치임.

자료: 産業省(2010e)에서 재인용.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2008

년 실적만을 보면, 중국과 인도에서는 가계소비의 40% 정도를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산층 증가, 이에 따른 내구소비재 시장 확

대는 당연한 흐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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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아시아 신흥국의 서비스 소비지출 전망 ❚

[서비스 소비지출액(조 달러)] [서비스 소비지출/가계 지출비중(%)]

자료: 産業省(2010e)에서 재인용(Raw Data는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0).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일본정부가 아시아 경제권과 기타 신흥국에 주목하는 또 다른 배경은 자

국 기업이 이들 지역에 직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에

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본격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1980년대 말까지 나타난 주요 특징은 1980년대 이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개도국,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51〜80년간 직접투

자 누적액은 동남아시아 26.9%, 중남미 17%로 이들 개도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비중이 합계 

70%대로 급증하였다.6) 이처럼 당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북미와 유

럽 같은 선진국에 집중되었던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일본경

6) 1980년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관해서는 西田(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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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버블을 배경으로 해외 부동산투자나 M&A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는 일본기업들이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고, 국내 임금상

승,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일(對日) 혹은 대미(對美) 공

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국이

나 ASEAN 국가들의 외자도입 규제완화 역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를 가속

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역내에서 일본기업의 국제분업 형성을 촉

진하였고, 나아가 일본기업이 자국 내에 축적한 생산관리시스템을 동아시아

에 이전하게 되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 그림 2-7. 일본의 주요 해외지역별 수출액 추이 ❚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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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일본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ODI) 추이 ❚ 

(단위: 억 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17,980 20,005 22,826 23,790 19,427 18,926

미국 13,599 10,834 18,524 44,617 9,989 7,982

EU 8,633 20,875 23,636 23,431 15,942 7,137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7,262 7,172 7,305 6,700 6,492 6,278

인도 298 597 1,782 5,429 3,443 2,401

미국 13,599 10,834 18,524 44,617 9,989 7,982

주: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임.
자료: 財務省, 際 支統計 , 각 연도.

일본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는 [그림 2-9]가 보여주듯, 우선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수의 추이에서 알 수 있다. 이들 현지법인 

수의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았을 

때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지역보

다 아시아지역에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2002년 이후에는 

아시아지역의 현지법인 증가가 매우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일

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분업이 이때부터 가속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수는 1998년 약 6,000개에서 2008

년에는 약 1만 개로 10년 동안 1.5배 증가하였고, 북미지역의 경우는 1998

년 약 3,000개에서 2008년에도 약 2,800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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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수 추이 ❚

주: 아시아: 중국, ASEAN4(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NIEs4(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
도, 베트남.

자료: 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 각 연도.

물론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추이만으로는 일본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중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 2-10]과 [그림 2-11]에서 각

각 제시하고 있는 해외지역․국가별 매출액 추이와 직접투자 수익률을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법인 수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으나 매출액 추이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액 

규모가 북미지역을 추월한 시점은 2006년부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08년 초반부터 2009년 중반에 걸쳐 세계전체의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감하는 가운데, 이 시기

에는 아시아지역의 매출액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9년 2/4

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과 아시아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북미나 유럽지역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점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31

❚ 그림 2-10.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매출액 추이

주: 2010년 3사분기는 추정치임.
자료: 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 각 연도. 

❚ 그림 2-11.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경상이익 추이 ❚

(단위: 억 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12,337 10,038 14,511 17,306 22,040 24,982 31,202 38,134 29,555 

미국 12,772 7,866 14,351 16,304 19,140 21,678 25,342 22,123 5,647 

EU 1,203 840 4,052 4,927 7,483 8,775 11,077 15,239 7,659 

전체 31,406 22,704 36,996 46,690 61,152 76,089 96,014 113,526 72,832 

주: 아시아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중국, ASEAN4(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NIEs4(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베트남임.

자료: 産業省, 海外現地法人四半期調査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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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수익률도 북미나 유럽보다 높다. 일본 경

제산업성의 추정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미국과 EU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각각 7.1%, 4.9%인 데 반해, 중국, ASEAN, 인도의 투자수익률

은 각각 9.9%, 11.5%, 12.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7) 이와 같은 일

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는 국제수지표상 소득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로 나

타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약 4조 3,000

억  엔을 기록한 반면, 소득수지는 무려 약 15조 8,000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

였다.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라 얼마나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우선 1980년 이후 명목 GDP와 가계소비 추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그

림 2-12]와 같다. 일본의 명목 GDP 규모는 1997년 2/4분기의 약 518조 엔

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는 경제성장 

결과 약간 회복되었으나 2010년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77조 엔

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이 거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1980년

대의 평균 5%대보다 훨씬 낮은 1∼2%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앞에서 

아시아 신흥국 중 중국과 인도가 연간 9∼10%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7) 産業省(2009),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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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 일본의 경제성장 추이 ❚ 

[명목 GDP 및 가계소비 추이]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閣府, 民 計算 .

이와 같이 일본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림 2-13]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GDP를 구성하는 주요 수요부문별 성장

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7년까

지의 경기호황 국면에서는 수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권의 경제위기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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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기업설비투자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 

감소와 기업설비투자 감소가 고용축소와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었음은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결국, 일본 국내에서는 자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특히 아시아 신흥

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확대야말로 일본경제에 활로를 제공해줄 것이라

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13.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일본의 수요부문별 경제성장 추이 ❚

가. 2002년 1/4분기∼2007년 4/4분기

(2002년 1/4분기=100)
나. 2008년 1/4분기∼2009년 4/4분기

(2008년 1/4분기=100)

자료: 閣府, 民 計算 .

물론 일본경제가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내수

활성화가 모두 중요하지만,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 근거는 공공

투자 확대와 같은 과거 20여 년간의 경제정책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8) 

기본적으로 일본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8) 내수한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하자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경제의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민간소비
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인해 고용확대보다 투자나 주주 배당에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해석됨. 즉,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고용확대에 따
른 민간소비 증가, 내수확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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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9) 

[그림 2-1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전체인구는 이미 2004년에 1억 

2,778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래 감소 추이로 들어섰고, 2015년 1억 2,543

만 명, 2020년 1억 2,273만 명, 2025년 1억 1,927만 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 못지 않게 인구 고령화는 

내수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은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23.1%, 2015년에는 

26.9%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그림 2-14. 일본의 인구 추이 및 전망 ❚

2000 2004 2007 2010 2015 2020 2025

전체인구(1,000명) 126,926 127,787 127,694 127,176 125,430 122,735 119,270 
65세 인구비율(%) 17.36 19.48 21.5 23.1 26.9 29.2 30.5 

주: 2008년까지는 실제치이고 그 이후 立社 保障․人口問題 究所의 전망치임.
자료: 立社 保障․人口問題 究所.

9) 물론 이와 같은 인구감소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생산성 제고나 경제정책을 통해서도 내수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 역시 일본경제가 고질적인 내수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어린이수당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등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방식의 
총수요 확대를 중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총수요 확대정책은 재원확보 문제에 봉착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음. 결국은 일본정부가 신성장동력 확보나 규제완화와 같은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
고,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소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가가 내수확대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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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980년대 한때 일본 경제는 1인당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등 경제대국

으로서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그 

위상은 추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재정악화 

등으로 장기불황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특히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을 중시하는 정책과 전략을 통한 국

가재건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은 

2009년 5월 당시 자민당 아소 내각이 발표한 ‘아시아 경제배증계획’에 처음 

등장하였다. ‘아시아 경제배증계획’이란, 1960년 당시 이케다(池田勇人) 내각

이 수립한 장기경제계획인 ‘소득배증계획’을 본따, 2020년까지 아시아의 경

제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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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최대 2조 엔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

라 건설, 재해대응 능력 향상, 식품․에너지 안전 측면의 인재육성, 지역협

력, 무역․투자 촉진 등을 지원한다는 발상이다. 바꿔 말하면, 아시아지역에

서 볼륨 존이 급속히 성장하면 공산품이나 주택,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한 시

장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은 자국 기술과 제품

을 수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내각이 2010년 6월 각의결정한 신성장전략10) 

중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관련 부분은 ‘아시아 경제배증계획’과 거의 

흡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성장전략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을 거듭 강

조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이야말로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직결

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되었다.

신성장전략은 7대 전략과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7대 전략은 그린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대국 전략, 라이프이노베

이션에 의한 건강대국 전략, 아시아경제전략, 관광입국․지역활성화 전략, 과

학․기술․정보통신 입국 전략, 고용․인재 전략, 금융 전략을 말한다. 7대 

전략 중 일본의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되는 것은 그린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대국 전략과 아시아 경제전략 2가지로 볼 수 있다. 단, 아

시아 경제전략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일본정부는 우선 자국 

기업이 활동하는 아시아지역에서 모든 경제활동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무

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신성장전략에서 2020년까지 APEC 지역에 자유무역권, 

즉 FTAAP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

10) 당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신성장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거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에 비추어 공
공사업․재정 의존의 ‘제1의 길’과 규제완화 같은 지나친 시장경제주의 의존의 ‘제2의 길’이 현재의 장기불황
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환경, 건강, 관광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
는 ‘제3의 길’에서 대안을 찾는 데서 비롯됨. 首相官邸(2009) 참고. 신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
성춘․이형근(2010)과 首相官邸(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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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11) 

또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수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를 중

심으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ne Voice, One Package’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래 [표 3-1]은 이들 2가지 

전략에서 다시 일본의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를 요약하고 있다. 

❚ 표 3-1.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관련 신성장전략 ❚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주요 내용

그린이노베이션

에 의한 

환경․에너지 

전략

환경미래도시 

구상

미래 기술, 프레임워크, 서비스, 도시조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내외에 보급하는 ‘환경

미래도시’를 창설함. 구체적으로는 사업성과 다른 도시로

의 파급효과를 감안, 스마트 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 차

세대자동차를 도입하고, 도시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재편과 관련 산업 육성, 재생가능에너지의 종합적 이

용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전개. 또한 도시 전체를 수출 

패키지로 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추진

아시아경제전략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

해 ‘One Voice, One Package’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2020년까지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총 19조 

7,000억 엔의 인프라 시장을 확보

지식재산․표

준화 전략과 

쿨 저팬의 

해외진출

지식재산의 적극적 취득과 활용, 특정 전략분야의 국제표

준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이노베

이션 전략본부(가칭)’를 설치. 일본의 패션, 콘텐츠, 디자

인, 음식, 전통문화․관광, 음악 등 ‘쿨 저팬(Cool Japan)’
을 발굴, 해외에 적극 수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FTAAP)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전략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2010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APEC을 대상으로 FTAAP 구축을 위한 리

더십 발휘

자료: 首相官邸(2010)에서 발췌.

11) 그러나 2010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정부는 FTAAP 구상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2010년 12월 간 나오토(官直人) 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파트너
십)에 대한 참여 여부를 2011년 6월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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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우리나라, 중국 등이 해외 인프라 수주 

경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국내

에서는 자국의 민간기업이나 플랜트 업체 중심의 기존 해외 진출 전략이 인

프라 운영업체와의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설계․건설에서 운영, 유지․보수

까지 포함한 ‘시스템’ 수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

다.12) 다시 말해, 인프라 관련 개별 설비나 기기를 납품하고 마는 기존 해외

진출 방식 대신, 시스템으로서 인프라 관련 산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해외

에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일본 국내의 산업 고도화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일본정부의 신성장전략 일환으로 언급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

출’, 다시 말해 인프라 수출 전략은 신성장전략의 각의결정과 거의 때를 같

이하여 2010년 6월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산업구조비전 2010’13)에 의해 구

체화되었다. 

‘산업구조비전 2010’이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프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산업혁신기구(INCJ)14)를 활용하여 자국 기

12) 小山(2010) 참조.

13)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비전이자 산업정책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산업구조비전 2010’을 통해, 일본경제의 정체
에 커다란 위기감을 표시하고, 인프라 해외수출, 환경, 에너지, 의료, 간병, 건강, 문화(패션, 콘텐츠 등), 첨단분
야(로봇, 우주) 등 5개 분야에서의 시장확대를 호소하고 있음. 2007년 기준 2020년까지의 생산증가 예상액 
310조 엔 가운데 약 절반 정도를 이들 5개 분야에서 창출하고 257만 9,000명의 고용을 이들 분야에서 확보
한다는 목표도 제시. 産業省(201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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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해외투자나 사업․기업 재편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컨소시엄 형성을 지

원하여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체제를 갖추고, 나아가 NEDO15)의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지원의 강화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안은 VGF(Viability Gap 

Funding) 활용과 JICA(국제협력기구)의 해외 투․융자 활용, 그리고 인프라

펀드 설립 촉진의 3가지이다. 먼저 VGF 활용이란 [그림 3-1]에서 알 수 있

듯이, 우선 일본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엔 차관과 같은 자금지원을 한 다음 

이를 다시 VGF에 지원하며, 여기서 지원된 자금을 일본기업이 투자․운영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서 VGF를 활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선진국 정부가 PPP16) 방식

으로 추진하는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사업타당성이 낮아 사업 실

현가능성이 낮은, 즉 생존 갭(viability gap)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지원

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 민

간기업이 단독으로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공유(risk sharing)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그림 3-2]는 개도국 수도(水道) 사업에 대한 JICA의 해외 투․융자 

활용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일본정부도 재정지원을 실시하지만, 

자국기업이 출자한 SPC(특수목적회사)에 JICA가 출자나 융자를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인프라펀드 설립 촉진이

14)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년 제정)에 의거, 정부가 920억 엔(보증규모 
8,000억 엔), 민간(16개 기업, 2인)이 100억 1,000만 엔을 출자하여 2009년 7월 설립됨. 주로 혁신 사업을 대
상으로 중장기 산업자본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 웹사이
트(http://www.incj.co.jp/about/overview.html) 참고.

15) 산업,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 구체적 활동은 NEDO((新エネルギ 産業技術 合開 機構)의 웹사이트(http://www.nedo.go.jp)
참고.

16)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함. 민관협력이
라고 번역하기도 함. 민간과 정부가 사업의 리스크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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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일본의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를 일본무

역보험(NEXI)이 무역보험을 적용하여, 인프라펀드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림 3-3]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ADB가 제창하는 아시아 인프라펀드의 일본판이라 할 수 있다.17) 

❚ 그림 3-1. VGF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모델 ❚ 

❚ 그림 3-2. JICA의 투․융자 모델 : 수도사업의 경우 ❚

자료: 小山(2010).

17) ADB(2009)는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정비에는 정부 보증과 같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PPP 방식에 의한 민간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s Initiative)나 아시아
채권펀드(Asian Bond Funds)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채권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국 정부는 물론 국
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국제개발은행 등이 재원을 제공하는 아시아인프라펀드(Asian Infrastructure 
Fund)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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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인프라 펀드에 대한 무역보험의 활용 모델 ❚

자료: 小山(2010).

셋째,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한 일본기업의 전략적 매칭(matching) 

강화이다. 이는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수행하는 일본기업의 현지진출 지

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JETRO가 개도국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여하여 일본기업의 강점을 개도국 인프라 수요에 맞추는 방식

으로 매칭 기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에너지 효율화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에서는 이러한 매칭 기능을 NEDO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서도 매칭 

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넷째, 정상외교 강화 등 ‘All Japan’ 체제의 구축이다. 일본기업뿐만 아니

라 정부의 대응도 필요한 개도국의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별 

인프라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패키지화하되, 정상외교 등 거국적으로(‘All Japan’) 대응하여 성사시

킨다는 전략이다.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일본정부가 ‘산업구조비전 2010’에서 지정한 11개 인프라 분야 가운데 이

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원전시설 수출이라 할 수 있다.18) 주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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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일본은 패전국이자 피폭국가로서 원전수출에 신중한 자세를 

표명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전수요 급증과 지구온난화 대책이라

는 명분하에 방침을 전환하여 세계 각지에 자국의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9년 12월 UAE 원전수주 경쟁과 베트남 제1기 원전수주 

경쟁에서 각각 우리나라와 러시아에 패한 뒤, 정상외교는 물론 경제협력, 금

융지원, 교육․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패키지로 한 수출전략에 집중하였다. 

민관협력 차원에서는 2010년 10월 ‘국제원자력개발’19)이라는 회사를 설립함

으로써 플랜트 건설, 원자력의 안전이용에 관한 규정 마련, 플랜트 운전․보

수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전수, 인재육성, 연료조달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놓

고 일본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외 원전수주 창구를 일원화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인프라 수출 전략은 2010년 10월 베트남 제2기 원전수주에 이어, 

2010년 12월 터키 시노프 원전건설의 우선협상권 취득, 2011년 1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20) 체결 합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베트남 제2기 원전수주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 

합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은 베트남 제2기 원전 입

찰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비의 85% 범위 내에서 저리 융

18) 11개 분야는 물(수자원), 석탄화학발전․석탄가스화 플랜트, 송배전, 원자력, 철도, 리사이클, 우주산업, 스마트 
그리드․스마트 커뮤니티, 재생가능에너지, 정보통신, 도시개발․공업단지이고( 産業省(2010b) 참고), 여기
에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 분야가 제외되어 있으나 일본정부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이
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와 같은 종합개발구상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참고.

19) 일본정부(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도쿄전력 등 9개 전력회사와 3개 업체(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제작소, 도시
바), 그리고 민관공동 출자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출자한 회사로서 해외 원전수주를 위한 각종 제안이나 조
사업무 등을 수행.

20) 원자력 협정은 민간기업이 원전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원자력에 관한 기술이나 부품 등을 
평화적 이용이라는 전제하에 상대국에 이전하는 것을 정하는 양국간 협력협정임. 일본이 서명을 완료한 원자
력협력 상대국은 2011년 1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이고 이 중 미국, 영국,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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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실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또한 군사협력을 패키지로 내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최신형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로 

내걸었다.21) 이 같은 경쟁상대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원전수주의 결정적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베트남의 제2기 원전을 수주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일본이 그간 동남아 국가들에서 수행해온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술지도나 

인재육성이 현지에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

바(東芝)는 2006년 이후 하노이 공대에 강좌를 개설하여 원자력 발전 기술

자 양성과 안전이용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22) 이러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베트남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친일(親日)’ 정서를 배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 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수입의 약 30%를 의존하는 일본에는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의

의란 무엇보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원전수주 발판을 마련한데다, 중

동지역의 원전수주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

동․아프리카 지역은 2030년까지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소를 약 60기 건

설할 계획인데, 이는 아시아지역의 230기보다 적지만 원유의 안정적 확보라

는 부수적 효과를 고려하면 이 지역과의 원자력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상․하수도 등 수자원 

인프라 정비, 태양광발전 기술공여 측면에서도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23)

을 밝히는 등, 일본정부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는 점은 더욱 의의가 크다 하겠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는 실증단계이긴 하나 튀니지 남부 엘보르마 사막에 

21) 日本 新聞, 2010. 11. 2일자.

22) 日 ビジネス(2011) 참고.

23) 日本 新聞, 2011. 1.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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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복합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는 실증실험을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물(상하수도 처리 등 수자원) 분야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해외진출 잠재력

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전부터 다양한 진출 전략을 검토하였으며,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물론 상사(商社)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활발하였으나,24) 상사 중심의 

물 사업 해외진출은 어디까지나 해외업체의 인수를 통한 것이지 자국의 인

프라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5) 즉, 일본 상사가 

해외업체를 인수하더라도 고품질․고가의 자국 기술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

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도쿄

도(東京都), 요코하마시(横浜市), 오사카시(大阪市), 기타큐슈시(北九州市) 같

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 물 사업을 개척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

나, 역시 고품질․고가의 운영 노하우가 얼마나 신흥국 시장 현지에 적합할

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09년 9월 출범한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10년 

6월 ‘해외 수자원 인프라 PPP 협의회’26)를 설치하였다.27) 상하수도 같은 

해외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정보를 공유․교환

함은 물론, 수자원 확보에서 상하수도 사업까지 수자원 관리를 패키지로 인

24)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1997년 멕시코에서 공업용수 공급 BOT 사업을 시작, 수질관리, 누수대책, 요금징수 등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2006년에는 칠레에서 종합 물 사업을 단독 개시하였으며 2010년
에는 칠레 제3위 물 사업체(아구아스누에바스)를 인수하기도 함.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는 호주의 물 사업체
를 닛키(日揮) 등과 공동으로 인수함. 

25) 村岡(2010) 참고.

26) 아직 공식 웹사이트는 없고, 이하 내용은 경제산업성 웹사이트(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 
0004670/index.html)에서 요약.

27) 일본정부가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한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
러 올라감. 경제산업성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아시아 PPP 연구회’를 조직․운영하였는데, 도시
교통, 항만, 상하수도, 행정서비스․IT 4개 분야에 대해 자국 민간기업이 PPP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집
중 논의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6년 1월 ‘아시아 PPP 추진협의회’가 정식 출범함. 이 협의회에는 도
시교통, 상하수도, IT․공공서비스, 전력 4개 분야의 유관기업 4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주로 해외 동향조
사, 세미나 개최, 아시아 국가들과의 민관합동대화,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위탁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아시아 PPP 추진협의회의 활동내용은 웹사이트(http://www.asia-ppp.jp/activity/index.html)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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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아시아 PPP 추진협의회’와는 달리 이 협의회에는 경제산업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외무성, 총무성, 나아가 도쿄도, 요코하마시, 

오사카시와 같은 지자체, 일본하수도사업단, 수자원기구, 국제협력기구, 국제협

력은행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2010년 말 현재 상

하수도 관련 기업, 플랜트업체, 건설회사, 건설컨설팅업체, 상사를 주축으로 

139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단, 이 협의회는 발족된 지 얼마되지 않아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협의회는 범정부 차원, 그것도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관

협력 방식의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 패키지형 해외진출은 아직 뚜렷한 성과

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기업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활용한 해외 진출 사

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는 2010년 

말 중국 成都市 興蓉集団 유한공사와 수자원․환경 솔루션 사업 추진에 관

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상하수도 사업에 진출했다. 

스마트 그리드․스마트 커뮤니티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인프라, 나아가 수자원 인프라 등 인프라 전반을 정보화하여, 이들 인

프라의 운영 상태를 최적화하는 친환경․IT 도시개발 구상을 말한다. 특정 

도시에 차세대송전망(스마트 그리드)을 포함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

고, 전력공급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소(小)수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

지를 이용하며 교통수단은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 버스와 같은 차세대자동차 

중심으로 운행하고, 주택이나 공장, 사무실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건물로 운영하는 등 수자원관리나 리사이클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적

으로 수행하는 이미지이다. 이 분야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자국정부의 정상외

교를 등에 업고 인도 4개 도시를 스마트 커뮤니티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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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28)

3.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BOP 비즈니스는 개도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즉,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통해 물 부족 문제나 생활필수품․서비스 부족 

문제, 빈곤 문제 등과 같이 개도국 저소득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해보자는 모델이다. BOP층은 1인당 연간소득이 2002년 구매력평가 기준으

로 3,000달러 이하의 계층으로, 세계인구의 72%(40억 명)를 차지하며 그 

시장 규모는 5조 달러에(일본의 GDP에 상당)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경부터 BOP 비즈니스 관련 기

업이 증가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원조기관29)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적

극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개념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먼저 비즈니스와 인도적 지원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베스터

가드 프란젠(Vestergaard Frandsen: 본사는 스위스 로잔 소재)사가 2003년

에 출시한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가 있다.30) 라이프 스트로는 물에 기

생하는 기니벌레(guinea worm) 등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섬

28) 제4장 제2절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부분을 참조할 것.

29) UNDP나 USAID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의 지원 분야는 질병․영양과 관련된 ‘건강’ 분야, 물공급․
환경오염대책 등의 ‘환경’ 분야, ‘농업’ 분야, 금융․유통․중소기업․인재육성 지원과 같은 ‘경제성장’ 지원 
분야, 전력공급과 같은 ‘에너지’ 분야 등으로 다양함. 지역별로는 UNDP가 지원하는 국별 프로젝트 수의 약 
70%가 ‘아프리카’ 지역, 특히 마다가스카르․잠비아․케냐 등에 많으며,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터키 등에 
많음. USAID의 지원대상 지역도 ‘아프리카’가 많지만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이며,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가 많이 실시되고 있음.

30) http://www.vestergaard-frandsen.com/our-passion/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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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터를 내장한 파이프 타입의 휴대용 정수 장치인데, UN과 세계은행, 각

국의 보건부, NGO 등이 이 제품을 구입한 다음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저렴한 가격(4달러)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유니레버

(Unilever)의 위생용품 사례가 있다. 유니레버의 위생용품은 세제, 샴푸 등을 

소량의 봉투에 넣은 저렴한 제품으로, 교육을 받은 현지 농촌여성이 방문 판

매함으로써 여성의 자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의 힌두스탄 유니레

버(Hindustan Unilever)는 머리카락 길이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크기로 구분

되는 1회용 팩을 판매하고 있고, 유니레버의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현지 정부, 

유니세프, NGO 등이 ‘손 씻기 추진 캠페인’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있다.31)

일본의 사례로는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이 개발한 말라리아 예방용 모기

장 올리셋 넷(Olyset Net)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은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50

여 개 국가에 공급되고 있는데, 살충효과가 5년 이상 지속되어 말라리아 예

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생산되고 있고, 약 7,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공헌하

고 있다.32)

또 다른 일본의 사례로는 응집제(凝集剤) 개발, 오수처리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폴리글루타민산 연구개발, 건강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폴리

글주식회사의 수질정화제가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회사의 수질정화제를 

사용한 음용수가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있고, 현지 여성에 의한 판매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 있다.

31)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연간 매출액은 2003년 23억 달러에서 2007년 30억 달러로 증가함.

32) http://www.sumitomo-chem.co.jp/csr/africa/olysetn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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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1) 추진 경위

일본정부가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경제산업

성이 글로벌기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를 발표한 2009년 3월

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하자 일본에서는 개도국의 볼륨 존은 물론, 저소득층

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여 개척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후 일본정부는 자국 내에서 BOP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

해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NPO 등의 의견청취, 개도국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2009년 8월 ‘BOP 비즈니스 정책연구회’를 발족시켰

고, 2010년 2월에는 보고서를 통해 중점 지원 지역을 아시아로 하고, 지원

분야로 빈곤퇴치 관련 분야(교육, 보건의료․복지, 물․위생, 농림수산업, 식

료․영양), 일본기업의 강점 분야(환경에너지기기, 가전․산업기계), 기본 인

프라 분야(정보․통신, 금융, 운수․수송기계)를 선정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경제산업성이 자국기업의 BOP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

해 민관합동의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Japan Inclusive Business Support 

Center)’를 설립하였다. 여기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산업성은 주

로 개도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 기업에 제공하고, 자국기업과 개도

국 현지기업․지원기관과의 매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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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추진체제 ❚

자료: 産業省 報道資料(2010.10.13).

2) 중점 지원 분야

일본정부는 UNDP, USAID와 같은 국제기구의 BOP 지원 분야나 자국

기업의 진출 희망 분야, 그리고 ODA 중점 분야 등을 감안하여 [표 3-2]와 

같이 3대 분야와 10대 하위 분야를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하였다. 3대 분야

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관련된 분야(교육, 보건의료․복지, 물․위생, 농림

수산업, 식료․영양 등 5개 하위분야로 구성), 자국의 강점 기술 활용 분야

(환경에너지기기, 가전전기․산업기계 등 2개 하위 분야로 구성), 기본 인프

라 분야(정보통신, 금융, 운송 등 3개 하위 분야로 구성)를 말한다.

중점 지원 지역으로는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즈니스 발전성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에 중점을 두면서 개도국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 과제 

해결의 필요성, 비즈니스 발전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판단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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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분야 ❚

3대 분야 10대 하위 분야 대응 목표(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

1. 빈곤퇴치를 위한 

일본의 대응

① 교육
- 높은 문맹률, 낮은 초등교육 진학률 

등의 개선

② 보건의료․복지 - 높은 유아사망률 개선

③ 물․위생 - 수원(水源) 개선

④ 농림수산업
-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개선을 통한 

소득 향상

⑤ 식료․영양 - 기아 감축과 영양상태 개선

2. 일본의 강점기술 

활용

⑥ 환경에너지기기
-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한 전력화, 

네트워크 등

⑦ 가전전기․산업기계
- 생활의 질 향상, 2차 산업으로의 

이행

3. 기본 인프라

⑧ 정보․통신
- ①～⑦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 정비
⑨ 금융․파이낸스

⑩ 운수․수송기기

자료: 産業省(2010d).

3) 지원체계 및 추진 정책

일본의 BOP 지원체계는 앞에서 소개한 BOP 비즈니스지원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보완하는 국제협력기구(JICA),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를 비롯해 총 10개 기관이 주요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3-3]에서 보듯이 각 기관은 담당 역할에 따라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표 3-3. 일본의 주요 BOP 비즈니스 지원 추진기관 ❚

번호 실시기관 주요 지원 기능

1 국제협력기구(JICA)

- ODA 지원 관련 

 ․협력준비조사, 기술협력 추진

 ․NGO를 기업에 소개

 ․엔차관, 무상자금 협력

 ․BOP 비즈니스 협력촉진 조사사업(JICA사업과 

연계가능성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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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일본의 주요 BOP 비즈니스 지원 추진기관 ❚

번호 실시기관 주요 지원 기능

2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투자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국내 세미나 개최

- 해외시장 조사․정보 제공

-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제협력은행(JBIC)
- 투자․수출 금융 등 국제금융 지원 

(수익성․리스크에 따라 제약 존재)
- F/S 조사

4 일본무역보험(NEXI) - 무역일반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지원

5 경제산업성

- 무역투자 원활화 사업 추진(연수․전문가 파견, 
기술․시스템 보급)

- 엔차관/민간활력 프로젝트 형성 조사사업

(자원 및 일반 프로젝트) 실시

6 (재)해외기술자연수협회

(AOTS)
- 개도국 산업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연수사업 실시

7 (재)해외무역개발협회

(JODC) - 현지 산업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가파견사업 실시

8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9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10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

개발기구(NEDO)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구협력사업 추진

자료: BOPビジネス支援センタ (http://www.bop.go.jp/assist).

2010년 말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은 총 36

개(중복을 제외하면 26개 정책)로 파악되는데, 분야별로는 ‘개도국의 비즈니

스 인프라 정비 추진’이 9개, ‘자금․금융 과제 해결 지원’이 8개로 가장 많

다. 예컨대, ‘개도국의 비즈니스 인프라 정비 추진’ 분야는 경제산업성, 

JICA, (재)해외기술자연수협회 및 (재)해외무역개발협회를 주축으로 개도국

의 인프라투자환경 정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엔차관․민간활력형 프로젝트 

조사, 전문가파견, 연수사업 등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의 경우 2009년에 베

트남 광산개발 관련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정비 조사사업과 인도 지열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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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조사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BOP 비즈니스’ 분야는 상기 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 세미나 개최, 개도국의 비즈니스인

프라 조사․발신, BOP 시장 정보 조사․발신, 현지 BOP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 표 3-4. 일본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 현황 ❚

번호 정책분야 정책 수

1 BOP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획득 지원 6개 

2 최적의 파트너와 협력 지원 3개 

3 현지 BOP층․관계자에 대한 보급․계발 지원 5개 

4 자금․금융 과제 해결 지원 8개 

5 기술개발촉진 지원 4개 

6 개도국의 비즈니스 인프라 정비 추진 9개 

기타 중소기업 지원 1개

주: 정책 수는 중복을 포함함.
자료: BOPビジネス支援センタ (http://www.bop.go.jp/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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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1.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가. 추진 경위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은 

2010년 3월 ERIA33)가 ADB, ASEAN 사무국 및 관련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고, 이어 2010년 10월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에 보고되었다. ERIA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

로 작성하게 된 것은 2009년 10월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요청에 

33)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자카르타 소재)는 2006년 일본 정부의 제안
으로 2008년 6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여 16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관으로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
게 산․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상회의나 장관급 회의에서 직접 정책제언을 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정책
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ERIA 설립 당시, 향후 10년간 매년 10억 엔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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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이다. 

이처럼 ERIA를 매개로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추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는 일본정부의 의지는 2009년 4월 당시 아소(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배증을 향한 성장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9월 정권

교체를 이룩한 민주당 정권도 아시아를 ‘내수’로 인식한 다음, 2020년까지 

아시아 소득을 배가(倍加)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아시

아 소득의 배가를 위해서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광역개발계획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ASEAN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은 전혀 새로운 지

역협력프로그램(subregional cooperation program)이라 할 수 없다. 이미 

ASEAN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34)에는 1992년부터 메콩지역을 대상으

로 ADB가 주도하고 있는 GMS, 1993년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3국 정부가 공동 추진 중인 IMT-GT,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핀 동ASEAN 4국이 1994년부터 ADB의 지원 아래 추진 중인 BIMP- 

EAGA가 가동 중에 있다.35)

이들 지역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비교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이다. GMS 프로그램은 소위 ‘Two Plus’ 원칙36)에 입각

하여 추진되었는데, 그간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국경지대에 도로, 송전망, 통

신망을 부설하여 지역안정에 일조하였고, 국경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

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평가을 받았다.37)38) 그러나 IMT-GT나 BIMP- 

34) ERIA가 명시하고 있는 ASIA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여하는 16개 국가 중에서도 ASEAN 
10개국과 그 주변 국가를 지칭함. 

35) GMS(Greater Mekong Subregion), IMT-GT(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 BIMP-EAGA 
(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East ASEAN Growth Area)외에 아시아지역의 지역협
력프로그램에 대해서는 ADB(2009, p. 31) 참고. GMS에 대한 평가는 정재완․권경덕(2003)을 참고할 것.

36) ‘Two Plus’ 원칙이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있거나, 공항과 같이 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해야 함을 의미. 여기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2개국 간 합의가 선행되면, 가입국 6국의 전
원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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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A는 발족한 지 15년이 되었음에도 관련 국가들을 통솔하는 지도력이 

없는데다, 경제권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아이디어와 자금력 부족으로 아직 

뚜렷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나. 개요

아시아종합개발계획39)은 ASEAN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과 경제개발 격차 해소를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간 

연계성(connectivity)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기존 지역협력프로그램들은 역내 지역간 경제발전 단계

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가 공업화는 물론 역내 경제

통합과 지역간 격차 해소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다.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은 GMS와 같은 기존 지역협력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마련된 포괄적인 광역개발 구상으로서, 아시아 국가․지역을 산

업발전 단계에 맞춰 분류한 다음, 각각에 대해 인프라 정비와 산업개발 계획

을 책정한 것이다. 즉, 태국 방콕 주변지역과 말레이시아, 중국 연안부 등지

는 생산네트워크와 산업집적을 더욱 강화하여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

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는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인접 산업

37) GMS 경제협력은 1992∼96년의 제1단계, 1994∼2001년의 제2단계(단, 1994년∼96년은 제1단계로 구분되는 
협력부문과 제2단계로 구분되는 협력부문이 공존), 2001년 이후의 제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교
통, 통신, 에너지, 인적자원, 환경, 무역․투자 6개 부문에서 역내 개발 프로젝트 안건을 발굴하는 단계, 제2
단계는 프로젝트 추진 단계이자 기존 6개 부문이 9개로 확대(관광 부문과 농업 부문이 추가되었고, 기존 무
역․투자 부문이 무역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분리)된 단계, 제3단계는 과거 10년간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10년에 걸친 전략책정 차원에서 남북경제회랑, 동서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기간통신회선, 지역전력계통 접속 
및 전력거래 조정, 국경무역․투자 촉진, 민간부문 참여 및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및 기능 개발, 환경, 수자
원관리, GMS 관광개발 등 11개 선도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채택한 단계임. 石田(2007) 참고.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2009)는 GMS와 같은 기존 광역개발 프로그램은 추진방식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어
서 개별 프로젝트 추진 시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조정 역할이 부족하였고, 이는 프로젝트 추진의 지연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 ADB(2009)가 아시아지역의 광역개발 프로그램 조정․통합 기관으로서 범아시
아인프라포럼(PAIF)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임.

39) 이하, 아시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소개는 ERIA(2010)의 마스터플랜을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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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의 생산네트워크 일부로 편성하며, BIMP 등과 같은 원거리 지역은 해

상운송 인프라를 정비하고, 자원가공형 산업을 육성하며, 특히 자카르타나 

마닐라 등지 같은 수도권의 생산네트워크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역들은 [그림 4-1]에서와 같이, 메콩권역(Mekong sub-region), 

IMT+권역(IMT+sub-region), BIMP+권역(BIMP+sub-region) 3개로 구분된

다.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은 이들 3개 권역에 총 717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총 투자규모(사업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930억 달러가 필요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공항 같은 물류 인프라와 전력, 도시개발 같은 

경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4-1.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3대 권역 ❚ 

주: BIMP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IMT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을 의미.
자료: 産業省, 通商白書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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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콩권역(Mekong sub-region)

일본정부는 1992년 ADB가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에

서 메콩지역에 경제회랑(economic or industrial corridor)을 건설하겠다는 구

상을 발표한 직후부터 이 지역의 개발에 적극 관여해 왔는데,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를 횡단하는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과 방콕과 호치

민을 포함한 주요 산업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이 대표적이다. 이 중 동서경제회랑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의 서쪽 

끝 베트남 다낭(Da Nang)에서 시작하여 동하(Dong Ha: 베트남)-사반나케트

(Savannakhet: 라오스)-묵다한(Mukdahan: 태국) - 콘캔(Khon Kaen: 태국) - 탁

(Tak: 태국)을 거쳐 반도 중부의 동쪽 끝 모울메인(Mawlamyine: 미얀마)에서 

끝나는 총 1,400km의 경제회랑인데, 2004년부터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사가 

시작되었다.40)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메콩권역 프로젝트는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

이, 기존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총 22곳의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계획은 GMS가 추진 중인 다양한 경제회

랑 중에서도 동서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동부회랑(베트남 남북 루트) 세 곳

이 중요하다는 JETRO(2009)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41)

40) 일본정부는 다낭 항만정비와 하이반(Hai Van) 터널 준공(총연장 6.3km), Route No. 9 건설(총연장 240km:  
라오스 중남부를 관통하여 베트남 중부와 태국 동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라오스-일본 우호교량(Lao- 
Nippon Friendship Bridge: 라오스 사반나케트와 태국 묵다한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함.

41) 1997년 설치된 일․ASEAN 경제산업협력위원회 동서회랑개발워킹그룹(AMEICC WEC-WG)의 요청으로 
JETRO가 메콩지역 125개 기업(일본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2009년 10월 제1차 일․메콩경
제장관회의에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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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메콩 권역 주요 프로젝트 ❚ 

주: (1) 남북고속철도(하노이-호치민), (2) 사반나케트: 공항 개선 및 특별경제구역(SEZ), (3) 댄사반 국경무역
지대(BTZ), (4) 다낭 공항 여객터미널 및 항만 개선, (5) 프놈펜-록닌-호치민 철도 (6) 바벳(캄)-목바이
(베) 월경시설(cross-border facility), (7) 메콩橋(네악 루엉), (8) 프놈펜港 재개발, (9 )NR3의 재건설: 
프놈펜-캄폿, (10)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 (11) 시하누크빌 공항 업그레이드 및 항만 증축, (12) 코
콩 산업부지, (13) 포이펫 산업부지, (14) 포이펫-시소퐁 철도(SKRL), (15) 다웨이: 공항 업그레이드, 심
해 항만, 칸차나부리간 고속도로, 특별경제구역/자유무역지대, 다중모드물류단지(MLP: Multimodal 
Logistic Park), (16) 파툼 타니 CDZ(Comprehensive Development Zone)의 IT 및 ITES 분야, (17) 
아유타야: 의약 및 바이오텍 도시, (18) 양곤港(Quay cranes) 및 틸라와港 개선, (19) Route No.8 ; 
코카레이-몰먀인-타톤, (20) 먀와디 특별국경지대(special border zone), (21) 비엔티안 국제공항 보안․
안전개선, (22) 남테운 2 및 남은(Nam Ngum) 2 수력발전소

자료: ERIA(2010), p. 168.

2) IMT+권역(IMT+sub-region)

1993년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3국 정부가 공동 추진 중인 

IMT-GT 지역협력프로그램은 2007년 1월 개최된 IMT 3국 정상회의에서 4

개 경제회랑42)을 선도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선정하면서 추진에 탄력

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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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IMT+권역 개발 프로젝트도 이들 경제회랑 건설

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총 9곳의 인프라 

개발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쿠알라룸푸르 공항 증축과 항만, 도로 건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그림 4-3.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IMT+권역 주요 프로젝트 ❚

주: (1) 송클라港 준설 채널 개설 및 개량, (2) 말라카해협: 선박운송시스템 개선 및 종합안전시스템 구축, 
(3) 팔렘방港 준설 채널 및 팔렘방-인드라라자간 유료도로, (4) 반다르람풍-바카후니 고속도로, (5) 트기
느능-바바탄 유료도로, (6) 두마이港 증설 및 페칸바루-칸디스-두마이 유료도로, (7) 메단-빈자이 유료도
로, 벨라완港 개량, 메단 신공항 건설, 메단-루알라나무-테빙팅기 유료도로, (8) 울이港 개량, 마파하야티
港 개량, (9) 푸켓港 개량, 파크바라 新화물항만

자료: ERIA(2010), p. 171.

42) ① Extended Songkhla-Penang-Medan Economic Corridor, ② Straits of Melaka Economic Corridor, ③ 
Banda Aceh-Medan-Pekanbaru-Palembang Economic Corridor, ④ Melaka-Dumai Economic Corrido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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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MP+권역(BIMP+ sub-region)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4년부터 ADB의 지원 아래 추진 중인 

BIMP-EAGA(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East ASEAN 

Growth Area) 지역협력프로젝트는 관련 국가들의 지도력 부족과 자금력 부

족 등으로 아직 뚜렷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 그림 4-4.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BIMP+권역 주요 프로젝트 ❚

주: (1) 우회로(General Santos, Korondal, Palo, Tuguegarao) 및 항만 개량 및 확장(다바오․제너럴 산
토스․잠보앙가 등)/잠보앙가港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2) 비퉁港 터미널확장, (3) Trans-Sulawesi 도로 
개량 및 서부슬라웨시경제회랑(IEDC), (4) Palaci-Bangkuang간 석탄전용철도, (5) 자야푸라港 다목적
터미널 확장, (6) 마카사르港 컨터이너 터미널/東인도네시아 지열발전소, (7) 칼리만탄 경제회랑(IEDC), 
(8) Tanjung Emas港 심해터미널, (9) 자바고속철도, (10) 폰티아낙港 준설 채널 개설․개량dredging 
channel and improvement, (11) 보르네오 경제회랑, (12) Muara港 컨테이너터미널, (13) 
Balikpapan港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자료: ERIA(2010), p. 174.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BIMP+권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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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마닐라를 집중 개발하고, 13곳에 도로․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시설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그림 4-4 참고).

2. 인도 델리 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43)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2006년 10월 인도정부에 제안하여 양국이 기본 합의

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인도에 대한 투자진출을 강화하려는 일본정부와 열악

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려는 인도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양국간 대표적 

전략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어 2007년 8월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DMIC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 2차 개발계획(1차: 2008∼13년, 2차: 2014∼18년)을 구

체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에는 인도정부가 DMIC 프로젝트를 추진하

기 위해 DMIC 개발공사(DMIC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를 설

립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싱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

기로 양국이 1억 5,000만 달러의 공동개발기금(PDF: Project Development 

Fund)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기금은 인도정부의 출자(7,500만 달러)

와 일본 JBIC(국제협력은행)의 융자(7,500만 달러)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

나 인도의 출자금과 일본 JBIC 융자금은 별도로 운용되는데, 인도의 출자금

43) 일본에서는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영어표기가 ‘industrial corridor’임을 감안하여 
산업회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함. 단, 편의상 산업회랑과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은 혼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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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주(州) 광역개발계획 수립 등에 사용되는 반면, 일

본 JBIC 융자금은 개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취득에만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12월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DMIC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었고, 인도 DMIC 개발공사와 일본 JETRO는 인도 서부의 4개 도시

(창고다르, 다헤지, 마네사르, 센드라)를 스마트 커뮤니티로 개발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4월에는 일본 컨소시

엄 대표 4개 기업(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히다찌제작소, 닛키)이 인도 

DMIC개발공사, 3개(구자라트, 하리야나, 마하라슈트라) 주(州)정부 산업개발

공사와 스마트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나. 추진 현황

1) 델리 뭄바이 간 화물전용철도 및 산업단지 개발44)

DMIC 프로젝트는 인도 델리와 뭄바이 간 약 1,500km에 화물전용철도를 

부설하고, 그 주변 지역에 공업단지, 물류단지, 발전소, 항만, 주택, 상업시설 

등을 정비하려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 계획이다. 개발대상지역은 6개 주(우타

르프라데시, 하리야나, 마드야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의 

총 24개 지역으로 인도 영토의 16%(약 51만㎢, GDP의 40%)에 해당하고, 

인도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80%가 이 지역에 밀집할 정도로 인도와 일

본 양국의 전략지역이다.45)46)

44) DMIC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현황은 송영철․김규판․조충제(2010) 참고.

45) 라자스탄주의 인도 산업개발공사는 DMIC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일본기업 전용의 공업단지(님라나공업단지)를 
정비하여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의 진출이 시작되고 있음.

46) 2009년 12월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DMIC는 총 24개 지역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순차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29건(일본 7건, 인도 22건)의 기존 프로젝트는 ‘Early Bird Project’로 편입하여, 프로젝트 
추진 시 인도 측 유관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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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델리․뭄바이 산업현황(DMIC) 개요 ❚ 

자료: DMIC 웹사이트(http://www.dmic.co.in/).

DMIC의 투자․산업단지(Investmet Regions/Industrial Area)는 상기 화

물전용철도 주변지역에 조성될 예정인데, 2009년 말에 확정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상기 6개 주 24개 지역 가운데 [그림 4-6]에 제시된 12개 지역을 1

단계 기간(2008∼13년) 중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DMIC 개발공사는 2009

년 말에 상기 6개 주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모두 완료한 상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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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델리․뭄바이 투자․산업단지 조성 1단계 계획 ❚ 

투자단지 개발계획(1단계)

1 Dadri․Noida․Ghaziabad(Uttar Pradesh)
2 Manesar Bawal(Haryana)
3 Khushkhera․Bhiwadi․Neemrana(Rajasthan)
4 Ahmedabad․Dholera(Gujarat)
5 Igatpuri․Nashik․Sinnar(Maharashtra)
6 Pithampur․Dhar․Mhow(Madhya Pradesh)

산업단지 개발계획(1단계)

a Meerut․Muzaffarnagar(Uttar Pradesh)
b Faridabad․Palwal(Haryana)
c Jaipur․Dausa(Rajasthan)
d Vadodara․Ankleshwar(Gujarat)
e Dighi Port(Maharashtra)
f Nimach․Nayagaon(Madhya Pradesh)

자료: 송영철․김규판․조충제(2010).

인도정부는 DMIC의 1, 2차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가 900억 달러에 이르는 100개 이상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이 지역에 유치

하고, 이 중 700억 달러 정도는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DMIC의 화물전용철도건설계획(DFC)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에 4,500억 

엔의 차관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이 차관은 설비의 30%를 일본기

업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일본의 제2차 차

관 제공이 예정되어 있다.

DMIC의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도정부가 2008년 12월 설립한 

DMIC 개발공사가 전체 계획은 물론 개별 프로젝트의 계획, 나아가 자금조

달, 관계자 및 주정부 간 조정 역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둘째, 인도 정부

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자금을 제공하여 설립하는 개발기금은 투자 

안건별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사업타당성조사(FS)를 실시한다. 

이때, 특수목적회사(SPV)는 사업타당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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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인․허가나 토지 등을 패키지로 한 사업권을 이양받는다. 그리고 특수

목적회사(SPV)는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 민간사업

자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인허가 취득과 같은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 스마트 커뮤니티 건설계획

인도정부가 DMI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커뮤티니 건설

계획은 인도의 4개 서부 도시(창고다르, 다헤지, 마네사르, 센드라)를 대상으

로 한 친환경․IT 도시 건설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말 

DMIC 개발공사와 JETRO가 MOU를 체결하였고, 2010년 4월에는 [그림 

4-7] 하단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 컨소시엄 대표 4개 기업(미쓰비시중공

업, 도시바, 히다찌제작소, 닛키)이 인도 DMIC 개발공사, 3개 주(구자라트, 

하리야나, 마하라슈트라) 정부 산업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였다.

일본기업들은 MOU 체결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설비 부설까지 일괄 수

주하였고, 향후 6개월간에 걸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실증사업을 거

쳐 2012년에는 도시당 1,000억 엔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

한 도시 정비사업(총 사업비 4,000억 엔 규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47)

47) 日本 新聞, 2010. 5.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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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커뮤니티 개발 대상지역]

❚ 그림 4-7. 일본의 인도 스마트 커뮤니티 개발 참여 계획 ❚

[일본 컨소시엄 그룹의 역할]

컨소시엄 그룹 내용 및 역할

도시바그룹(ＮＥＣ，도쿄가스) 

일본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델리 근교의 공업지역(마
네사르) 확장계획. 세계 첨단 IT 제어기술, 가스열 공

급을 포함한 에너지․네트워크,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미쓰비시중공업 그룹

(미쓰비시상사，미쓰비시전기, 
J 파워,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임해지역의 종합개발계획.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효율 발전과 LNG 냉열, 태양광, 스마트 도시교통

(ITS/전기자동차 커뮤터) 등을 IT 기술로 조합.

히타치 그룹(이토츄상사, 
교세라, 도쿄전력, 하이플럭스, 
기타큐슈시, 엑스도시연구소) 

인도의 풍부한 태양광과 일본의 패널 기술을 조합한 

스마트 그리드, 싱가포르 기업(하이플럭스)과 지자체

(기타큐슈시)가 참여하는 물처리, 리사이클, ETC를 

활용한 도시교통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닛키 그룹(미쓰비시상사, 
에바라엔지니어링, 일본IBM, 
닛켄설계(日建設計), 
요코하마시)

단계적인 도시개발 어프로치. 물 처리와 리사이클을 

제1단계로 하고, 그 후에는 태양광, 축전기술 등을 활

용한 스마트 그리드, 컴팩트 시티를 연결하는 도시간 

교통을 구축

자료: 日本 新聞, 2010. 5. 7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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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인도의 PRIDe 산업회랑 구상과 일본기업의 진출 분포 ❚

지역
진출

기업 수
주요 업종․기업

뭄바이․근교 150 닛산(판매), 에자이, 동양엔지니어링, 상사, 금융, 
해운 등

첸나이 149 아지노모토, 마쓰시타전기, 사마즈제작소, 자동차 
부품업체 등(닛산, 도시바, 고베제강은 공장건설중)

델리 142 가전․전기업체 등의 판매회사, 상사, 주재원사무소 등

방갈로르 122 도요타, 고마쓰, 화낙, 산요전기, 닛신식품, 자동차 
부품업체 등

구르가온, 라자스탄州 99 스즈키, 혼다(2륜), 아사히유리, 자동차부품업체 등

푸네 56 에바라제작소, 샤프, 케힌, 야카지總業 등 자동차 
부품업체

콜카타․근교 46 대일본잉크, 상사 등(주변에 마쯔비시화학, 구보타, 
히타치 建機 등)

우타르프라데시州
(노이다 등지) 38 혼다(4륜), 마쓰시타전기, 자동차부품업체 등

주: ( )안 수치는 일본기업 수로서, 일본기업의 지점, 주재원사무소, 일본기업이 자본참여하고 있는 기업, 일
본인이 창업한 기업을 집계한 것임. 

자료: 産業省(2010e).

3) 인도정부의 PRIDe 산업회랑 구상

인도 남부의 3개 주(州)정부(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는 DMIC와는 

별도로 PRIDe 산업회랑(PRIDe: Peninsular Region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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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이 구상은 인도 뭄바이와 첸나이를 연결

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정비 구상으로서, 우선 첸나이(Chennai)와 방갈로르

(Bangarole) 간 고속도로를 정비하는 프로젝트가 고려되고 있다. 

2010년 5월 나오시마(直嶋)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첸나이를 방문하여 

타밀나두 주(州)정부 부총리와 회담하고 일본기업의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참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림 4-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인도의 인프라 정비계획 중에서

도 델리․뭄바이 간 화물전용철도와 PRIDe 산업회랑 프로젝트에 관심이 큰 

이유는 이들 지역에 일본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

부로서는 인프라 정비계획에 ODA 위주가 아닌 PPP 방식으로 참여하여 나름

대로 참여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의 물

류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경쟁력을 보강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프로젝트는 앞에서 소개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의 일환으로서, 2010년 

1월 개최된 제1차 일․인도네시아 경제합동포럼48)에서 양국간 공동 추진이 

결정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제2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제1, 2차 일․인도네시아 경제합동포럼 결과, 양국은 IEDC 프로젝트 중 

48) 일․인도네시아 경제합동포럼은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인도네시아 경제담당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과 상업장관 등 정부 측 인사, 양국의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무역, 투자, 인프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제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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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phase 1) 개발 구역으로 6개의 회랑 가운데 東수마트라-北西자바 

회랑(투자액: 529억 달러)과 北자바 회랑 두 곳(투자액: 362억 달러)을 우선

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IEDC 프로젝트 중 제2단계(phase 2) 사

업에 관해서는 작업계획만을 수립한 상태이다. 특히, 제2차 경제합동포럼에서

는 東수마트라-北西자바 회랑 개발에서 일본이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대상사업이나 구체적 

역할분담은 향후 작업반을 설치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2차 경제합동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회랑과 관련하여 ① 전력

분야에서의 협력, ② 양국간 옵셋 메커니즘(offset mechanism)49) 도입, ③ 

스마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Smart Community Initiative), ④ 수도권투자

촉진특별지역(MPA: Metropolitan Priority Area) 추진 등 네 가지 프로그

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표 4-1]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 표 4-1.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IEDC 개발협력 프로그램 ❚

협력프로그램 내용

전력(지열･석탄발전)
분야 협력

급증하는 인도네시아의 전력수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지열개발에 관한 제반 리스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고효율 석탄화력, 석탄가스화 기술 도입

양국간 옵셋 메커니즘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해 일본기업에 의한 저탄소기

술․제품의 보급을 추진하고, 양국간 옵셋 메커니즘 실시에 대해

서도 협의를 시작

스마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ASEAN 국가들에서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사절단

(mission) 파견 등을 통해 양국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가기로 합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양국은 자카르타 수도권을 인도네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투자환경 정비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자료: 日本 新聞, 2010. 10. 13일자.

49) 특정국가의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저탄소형 기술이나 기기를 개도국 등에 도입하고, 그 결과 삭감된 배출량을 
그 국가의 삭감분으로 인정한다는 메커니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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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요

IEDC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6개의 회랑(corridor)으로 구분한 다

음, 이들 회랑에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주변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도입하여 산업육성도 동시에 추진

하되, PPP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이다.

[그림 4-9]에서 알 수 있듯이, IEDC는 인도네시아 국내 주요 도시를 연

결하는 형태로 ① 東수마트라-北西자바 회랑, ② 北자바 회랑, ③ 칼리만탄 

회랑, ④ 西술라웨시 회랑, ⑤ 東자바-발리 누사 퉁가라 회랑, ⑥ 파푸아 회

랑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6개 회랑 가운데 2010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회랑은 양국간 

협상을 통해 변경될 소지도 있지만, ① 동부 수마트라-북서부 자바 회랑과 

② 북부 자바 회랑, 두 군데이다. 이들 회랑에는 각각 팜오일․고무․석탄과 

섬유․식품가공․운송장비 관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유치하는 특별경

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설정하여, 인허가규제 완화 등과 같은 

각종 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도 주목을 끄는 부분은 프로젝트의 추진 방법인데, 일본정부는 

ODA 등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개도국 인프라 정비는 재원은 물론 경제적 효

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본의 인프라 관련 기업이나 인프

라를 이용하는 현지 일본기업, 해당 개도국 모두에 유익한 PPP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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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2010년 말 현재) ❚ 

 

경제회랑名 중점 개발산업과 필요 인프라 시설

① 東수마트라-北西자바
‣ 중점산업: 팜유, 고무, 석탄 

‣ 필요 인프라: 항만, 철도․도로, 발전소

② 北자바
‣ 중점산업: 식품, 섬유, 운송기계 

‣ 필요 인프라: 항만, 철도․도로, 발전소

③ 칼리만탄
‣ 중점산업: 석유․천연가스, 팜유, 석탄 

‣ 필요 인프라: 하천항, 철도, 산업용 도로

④ 西술라웨시
‣ 중점산업: 농업, 어업, 니켈광산업 

‣ 필요 인프라: 산업용수, 항만, 전력

⑤ 東자바-발리 누사 퉁가라 미정

⑥ 파푸아 미정

주:  메가허브 허브/주요 도시.
자료: 産業省 웹사이트(http://www.meti.go.jp/press/20101228010/20101228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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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전략 변화

1. 전통적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그간 일본경제의 근간이라 자부해

왔던 제조업마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즉, 

일본기업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상품화 단계에서는 세계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유하지만, 그 후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급속히 시장에서 퇴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5-1]에서 알 수 있듯이, DRAM은 1980년대 말까지 세

계 시장점유율이 70∼80%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20%대로 하락

하였고,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 이하로까지 급락하였다. 액정패

널의 경우도 1997년까지는 80%를 넘는 세계 시장점유율을 자랑하였으나 

2005년에는 10%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DVD 플레이어는 1998년까지 

80% 이상이었던 시장점유율이 2006년에는 20%로 하락하였고,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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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4년까지 90%를 넘었으나 2007년에는 20%대로 하락하였다. 최근 신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태양전지셀의 경우도 예외

가 아니어서, 2005년까지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였으나 2007년에

는 20%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기술개발 초기에는 일본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지만 제품이 상용화되는 단계에 진입하면 세계표준에서 멀

어짐으로써 해외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현상(Galápagos 

Syndrome)이라고 하기도 한다.

❚ 그림 5-1. 일본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사례 ❚ 

자료: 小川紘一(2008) 및 産業省(2010b) 참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일본 제조업의 위기론은 일본기업의 전통

적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로 해석된다.50)

50) 이하의 내용은 일본 도쿄대학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터’의 경영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
임. 新宅․天野․小川․中川․大木․福澤(2007), 小川(2008, 2009a, 2009b), 妹尾(2010) 참고. 여기서 ‘모노
즈쿠리(ものづくり)’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재화․서비스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를 아우르는 기업의 총체적 활동을 뜻함(天野 201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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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 Intel의 비즈니스 모델이 1990년대 들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나 대만 Foxconn과 같은 

아시아 기업들이 어떻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

자. Intel은 제1단계로 PC의 기간(基幹)부품인 MPU(중앙연산장치) 중에서 연

산기능과 주변장치를 연결하는 PCI 버스(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Bus)를 개발하였다. 이때, Intel은 PCI 버스의 내부기술을 블랙박스(black box)

처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신, 주변장치와의 연결 부분인 인터페이스는 프

로토콜을 규격화하고 국제표준화하여 다른 기업에 공개(open)하였다. 그 결과, 

PC 주변장치를 제조하는 많은 업체들이 Intel의 표준규격에 맞춰 관련 부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단, 이들 업체들은 PCI 내부기술을 알 수 없었으므로 Intel

의 MPU를 전제로 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MPU만으로는 PC 제작이 곤란하므로, Intel은 제2단계로 MPU를 

부착한 마더보드(mother board)라는 중간시스템을 만드는 노하우를 개발하

였다. 마더보드의 개발은 PC 조립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 단초를 제공함으

로써,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티그랄(integral)형 제품이었던 PC를 

모듈러(modular)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51) 

마지막으로 Intel의 제3단계 전략은 국제분업 활용이었다. Intel은 제2단계

에서 개발한 마더보드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대만 업체들에 노하우를 전수

하여 염가로 대량 생산하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Dell이나 

HP와 같은 업체도 값싼 PC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PC 보급

이 크게 확산(diffusion)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방형 국제분업은 우리나라나 

대만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이다.52)

51) 인티그랄(integral)형 제품이란 자동차와 같이 제조과정에서 부품 간 면밀한 상호 조정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제품을 말하고, 모듈러(modular)형 제품이란 부품을 서로 단순 조립하면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함. 일본에
서는 일반적으로 인티그랄형 제품을 ‘스리아와세형(擦り合わせ型）제품’으로 부름. PC와 같이 단순조립에 의
한 완성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제품특성(architecture)이 인티그랄(integral)형에서 모듈러(modular)형
으로 전환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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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기업들은 위에서 살펴본 개방형 국제분업 질서에 편승하지 못

한 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수직통합형 이노베

이션 모델과 폐쇄적인 표준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妹尾(2010)는 일본 제조업의 위기, 즉 ‘갈라파고스 현상’의 근본 원인을 

이노베이션 모델의 후진성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21세기를 주도하는 

이노베이션 모델은 제4기로서, 앞에서 소개한 Intel의 국제분업형 이노베이션

이 대표적이다.53)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제3기의 복수 대기업에 의

한 이노베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도요타나 혼다, 소니, 히타치, 도시바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라는 수직통합형 기업조직을 유지하면서 이노

베이션도 계열 혹은 그룹 내부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妹尾(2010)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990년대 들어 전개된 디지

털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표준기술의 확립은 생산공정의 표준화와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풀턴키 솔루션(full turn key solution)’이라는 자동화된 

제조장치의 개발․보급을 촉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작된 제4기의 국제분업

형 이노베이션에 일본기업이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일본 제조업의 관

점에서 보면 그간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인티그랄형 제조방식이 설 

자리를 잃게 된 반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신

흥국의 모듈러형 제조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제조업의 위기가 비롯되었

다는 것이다. 

52) 小川(2009b)는 삼성전자의 급성장을 전자제품의 모듈러화와 국제분업에서 찾고 있음. 즉, 그에 따르면 1983
년부터 반도체(DRAM) 사업에 진입한 삼성전자는 자금력과 기술을 배경으로 DRAM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
하는 오픈 분업형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였음. 나아가 삼성전자가 오늘날까지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들어 잇따라 실시된 오픈 표준화에 의해 PC의 제품특성(architecture)이 모듈러형으로 전환되고, 
PC 주변기기나 디지털가전의 오픈 국제분업화가 글로벌시장에서 급속히 진전되었기 때문임.

53) 그는 역사적으로 이노베이션 시기를 4기로 구분하는데, 제1기는 개인발명가 시대, 제2기는 대기업 단독의 이
노베이션 시대, 제3기는 복수 대기업에 의한 이노베이션 시대, 그리고 제4기는 비즈니스모델과 지식재산권 경
영을 통한 국제분업형 이노베이션 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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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일본 제조업의 갈라파고스 현상은 폐쇄적인 수직통합형 이노베

이션 모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신제품을 세계 시

장에 투입하여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국제분업형 

이노베이션 모델이 주도하는 국제분업 체제가 형성되면 일본기업의 시장점유

율 저하는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한편 小川(2009b)는 일본 제조업의 위기를 폐쇄적인 표준화 전략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전통적인 표준화 전략이란 제품특성(architecture) 

상 부품 간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아 인티그랄형 기술체계를 모두 보유한 일부 

대기업 혹은 계열이 개발한 신규 기술을 표준화하는 ‘폐쇄형’ 기업 내 표준

화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와 같이 제품설계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고 국제분

업이 본격화되면, 휴대폰이나 DVD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오픈형 표준화에 

참가하는 다수의 기업으로 표준화 주체가 전환되고 만다. 이에 따라 특정 제

품의 대량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수직통합형의 조직능력을 활용하여 제품혁신

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일본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되지만, 일

단 글로벌시장에서 제품이 대량보급 단계에 들어서면 일본기업이 국제 오픈

형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 유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는 것이다. 

[그림 5-2]는 이와 같은 제품 개발단계와 일본기업의 경쟁력 간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즉, 일본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분야는 국제표

준화에 의해 제품의 내부구조가 모듈러형으로 전환된 전자제품 등의 완제품 

분야(그림 좌측 상단)가 대부분이고, 기술 내부구조가 인티그랄형을 유지하

고 있는 광픽업, LCD용 편광판 보호필름과 같은 핵심 부품과 소재 분야(그

림 우측 하단)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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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일본기업의 주요 첨단제품․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2007년) ❚ 

자료: 産業省(2010a).

2.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변화

가. 기존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일본 제조업체들은 그간 선진국이나 신흥국 내 부유층(TOP)을 타깃으로 

고품질․고성능 제품에 주력하였다. 신흥국 진출 전략 차원에서 일본기업들

은 그만큼 자사 제품의 고품질․고성능을 경쟁우위 요소로 인식한데다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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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훼손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중저가품 생산에 소극적이었다. 経済産業省

(2010e)은 이와 같은 기업전략이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자국기업의 시장점유율 저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표 5-1]에

서 알 수 있듯이, 일본기업은 중국과 인도에서 디지털 TV가 선전하고 있을 

뿐 다른 내구재 제품은 거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 표 5-1. 일본기업의 중국 및 인도 내구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 

[중국]
일본

기업

중국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

한국

기업

대만

기업
기타 합계

디지털 TV 38.9 38.6 6.5 0.0 4.5 　 11.5 100.0 
휴대폰 0.0 11.1 22.0 38.2 20.0 1.7 7.0 100.0 

데스크탑 PC 0.0 51.9 26.1 0 0.0 1.5 20.5 100.0 
화장품 6.1 4.2 33.4 17.6 0.0 　 38.7 100.0 

[인도]

　
일본

기업

중국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

한국

기업

대만

기업
기타

인도

기업
합계

디지털 TV 22.4 0.0 0.0 6.1 53.7 　 17.8 0.0 100.0 
휴대폰 0.0 0.0 4.7 54.1 10.2 0.0 31.0 0.0 100.0 

데스크탑 PC 0.0 7.6 31.3 0.0 5.9 6.3 33.6 15.3 100.0 
화장품 0.0 0.0 14.9 39.5 0.0 　 25.7 19.9 100.0 

주: 금액기준이고, 화장품은 2009년, 나머지는 2007년 기준.
자료: 産業省(2010e)에서 재인용(원데이터는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0).

天野(2010)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이 신흥국의 볼륨 존 시장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딜레마를 혁신자 딜레마(innovator’s dilemma)54)에 빗

대어 설명한다. 즉, 선진국 시장에 구축한 제품라인 중에서 저가의 저기능 

제품(‘low-end’ 제품)55)을 신흥국 시장에 투입하여 왔던 일본기업으로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품 차별화 경쟁을 전개하면 할

54) 기술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투자에는 적극적이지만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투자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함.

55) 이러한 ‘low-end’ 제품이 저가제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선진국에 투입하였던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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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기업의 기존 신흥국 진출 전략은 현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제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나 생산, 조달 방법 역시 

선진국 시장에서 구축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天野(2010)는 일본기업의 신흥국 볼륨 존 시장 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단순한 마케팅 현지화를 벗어나 제품의 공급 시스템 자체를 재편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데, 2000년대 초반 혼다의 ASEAN 시장 공략 성공사례56)를 

거론하면서 제품의 기능 및 품질 수정, 시장정보의 상품기획 반영, 설계개발

이나 금형개발의 현지화, 부품의 현지조달비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新宅․天野(2009)도 일본기업의 신흥국 볼륨 존 시장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첫째,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고 과잉품질이라는 점,57) 둘째, 현지 시

장에서는 일본제품의 뛰어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제품 자체

가 현지 수요에 맞지 않다는 점(mismatching problem)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제품의 과잉품질 문제이다. 

일례로 1997년 이후 TDK, 히타치막셀, 미쓰비시화학 바벤탐과 같은 일본기

업들이 디스크 생산에 필요한 색소나 폴리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기초 소재를 

대만 기업들로부터 OEM 방식으로 조달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이때 대만기

업들은 광디스크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IMATION과 

같은 미국․유럽 기업에도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였는데, 대만기업이 제

안한 시제품을 가격에만 중점을 두어 구매하였다. 이와 같은 대만기업이 일본

기업에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제품은 미국․유럽 기업에 대한 ODM 제

56) 혼다는 ASEAN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저가 오토바이(Wave α)를 개발하였는데, 이때 중국제
나 ASEAN제의 값싼 부품을 채택하였고 설계도 대폭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국의 연구개발거점화 등 현
지화에도 박차를 가함.  

57) 新宅․天野(2009, p. 12)는 삼성전자의 품질관리 원칙을 ‘품질은 생산업체가 아닌 고객이 정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후, 일본기업도 ‘불량률 제로’를 고집하지 말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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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보다 품질관리가 철저할 수밖에 없어 신흥국에서 일본제품은 과잉품질이라

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新宅․天野(2009)는 일본제품의 고가

격이 이러한 과잉품질에서 연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잉품질의 일본제품이 신

흥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 일본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수정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 공

략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후나이전기(船井電機)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신흥국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목표하에 판매 기종 확대, 직영점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현지 마케팅 강화 등

의 대책을 발표하였고, 후지필름의 경우 사장 직속으로 ‘신흥국전략실’을 설

치하기도 하였다.58) 

[표 5-2]는 일본 전자업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

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기업들의 신흥국 진출 전략은 선진국 위주의 제품개발 전

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타깃 고객층이 부유층(TOP)에 국한되고, 제품

의 품질을 중시한 나머지 신진국과 동일한 품질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과잉

품질’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기술유출 방지 차원에서 핵심 부품은 여전

히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59) 

이와 같은 고가의 고품질 전략이 신흥국에서 일본기업의 고전을 자초하였다

58) 日 エレクトロニクス(2010) 참고.

59) 藤本․天野․新宅(2007)는 ‘모노즈쿠리 경영학’ 관점에서 일본기업이 신흥국 시장에서 가격, 브랜드 등 ‘겉에 
드러나는 경쟁력(表の競 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생산성 같은 ‘내부 경쟁력(裏の競 力)’과 함께 
‘기업의 조직능력(ものづくり組織能力)’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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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전략이 바로 볼륨 존 강화 

전략이다. 요컨대 일본기업의 볼륨 존 강화 전략이란 저가전략, 품질관리의 현

실화, 해외생산네트워크 강화, 제품기획 및 연구․개발의 현지화라 할 수 있다.

❚ 표 5-2. 일본 전자업계의 신흥국 전략 변화 ❚

기존 신흥국 전략 향후 신흥국 전략 

추진체계 선진국 위주의 전략 추진체계 적용
신흥국 비중을 높이는 전략 추진

체계

타깃 고객층 부유층 중간층(볼륨 존)

제품기획
선진국 진출 모델을 기초로 한 제품 

기획
신흥국에 맞는 제품기획

제품생산에서

의 차별화 

영역 

- 제품의 품질

- 핵심부품의 국내생산(블랙박스화)

- 현지수요를 고려한 제품기획과 

품질

- 핵심부품의 해외생산(해외협력사

에 대한 기술공여 등)

제조공정 일본기업이 직접 제조
제품기획은 일본기업이 담당하나, 
제조는 EMS나 ODM 활용

품질관리 선진국과 동일한 품질기준
신흥국 실정에 맞게 품질기준을 

재구축

자료: 嶋․久保田․坂本(2009), p. 89.

1) 저가전략

일본 제조업체들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저가(低價)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체에 저가전략이란 자

사의 설계기준 완화를 의미할 수 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국내 계열사나 하

청업체 대신 현지 업체로부터 값싼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등 부품조달 루트

의 변경을 의미할 수도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훼손, 나아가 브랜드 

가치 손상이라는 리스크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

흥국 시장에서 가격경쟁은 불가피하고, 일본의 고가․고품질 제품으로는 현

지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가전략이 매우 유력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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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떠오르고 있다.60)

이하에서는 중국에서 소니의 저가 액정TV 투입 사례와, 혼다의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공략 사례, 도요타 자동차의 저가 소형차 현지생산 전략을 예

로 들어 일본기업이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어떻게 저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소니는 2009년부터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세계 각지

에서 수행한 TV회로 설계를 도쿄로 집중시켰고, 해외 TV 생산거점도 잇따

라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 시장에서 영상처리회로 등을 공통화하고 

ODM을 적극 활용하여, 2009년 7월 중국시장에 저가(3,000위안, 약 50만

원)의 32인치 액정TV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초에는 중국시장에서 

소니의 시장점유율이 3%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 3월 말에는 약 

8%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저가제품 투입 전략과 함께 소니는 중국과 인도에서 직영점과 

전매점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자사브랜드의 판로 개척이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0

년 3월 말 현재 소니는 중국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중심으로 전매

점 설치를 확대하여 전매점 수가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900개에 

달한다. 제3자가 경영하는 소니 제품의 전문 판매업체인 전매점 시스템은 일

본기업들이 자국 내에서는 10여 년 전에 폐기한 것이나, 이를 중국에 도입

하여 전매점에서 얻은 고객들의 수요를 제품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혼다는 2000년대 들어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에 500〜700달러의 저가 중

60)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사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현지 정부의 시책 등으로 굳이 저가전략을 채택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 예를 들어 중국정부가 가전제품에 에너지절약 정도를 표시하
도록 의무화하자 인버터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일본산 에어컨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사례나, 다이킨공업이 
상하이에 쇼룸을 설치하여 자사제품(업무용 에어컨)의 품질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사례, 중국에서 박
형TV의 화면 사이즈가 대형화하고 화질의 차이가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이나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상승한 사례가 대표적임. 新宅․天野(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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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토바이가 범람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꼈으나, 약 2,000달러의 고가인 

‘Super Cub’라는 주력 제품을 포기하고 2002년 1월부터 ‘Wave α’라는 

1,090달러의 새로운 차종을 개발․투입함으로써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

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혼다가 저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기본 설계를 대폭 수정하고 중국제나 ASEAN제의 값싼 부품을 채택한

데다, ASEAN 시장 전체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SEAN 내 생산․

부품 조달체계를 재정비하였다는 점이다.  

[표 5-3]에서 알 수 있듯이 도요타 자동차는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차원에서 

저가의 소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02년 신흥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도요타 IMV 프로젝트’61)를 발표한 이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를 아시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표 5-3. 도요타 자동차의 아시아 신흥시장용 주요 전략 자동차 ❚

차종 개요 배기량․가격

IMV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 중이

고, 중동이나 중남미에서도 판매 중. 미
니밴, 픽업트럭 등 5개 차종 생산

2,000cc 이상. 270만 

엔(약 3만 달러) 전후

아반자

(다이하쓰명: 세니아)

다이하쓰의 인도네시아 공장(자카르타 

소재, 생산능력 연간 28만 대)에서 생산

하고, 도요타에도 공급. 7인승 미니밴

1,500cc, 160만 엔(약 

17,000달러) 전후

에티오스

2010년부터 인도에서 생산․판매 시작. 
세단형. 2011년 4월에는 해치백(hatchback) 
자동차를 추가 생산하고, 2112년에는 브라

질에서도 생산 예정

1,200∼1,500cc, 
92만∼128만 엔(약 

11,000∼14,000달러)

미정(신형차)
다이하쓰가 인도네시아에 신설하는 공장

(생산능력: 연간 10만 대, 단 첫해는 5만
대 예상)에서 생산하고, 도요타에도 공급

1,000cc 전후. 
80만∼90만 엔 

(8,800∼10,000달러)

자료: 日本 新聞, 2011. 2. 16일자.

61) 상세한 내용은 일본어판 위키피디아(http://ja.wikipedia.org)의 ‘도요타 IMV 프로젝트’ 참고. 이 프로젝트의 추
진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도요타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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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및 직후까지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도요

타 자동차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IMV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중형

차이고, 계열사인 다이하쓰공업에서 공급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니밴 ‘세니아’도 배기량 1,500cc(가격: 15,000달러 이상)의 중형차이다. 

2010년부터 인도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에티오스 차종 역시 배기량 

1,200∼1,500cc(약 11,000∼14,000달러)의 중형차이다.

그러나 2011년 2월 도요타 자동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62) 계열사인 

다이하쓰공업이 인도네시아에 200억 엔(약 2억 3,000만 달러)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1,000cc 전후의 소형차를 2013년부터 

도요타(70% 계획)와 다이하쓰(30% 계획) 2개의 브랜드로 판매할 예정이다. 

도요타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서 판매 가격이 10,000달러 이하인 

것은 이번 신차가 처음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볼륨 존인 중간소득층을 노린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도요타가 이미 아시아지역의 7개 국가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였으나 ASEAN 시장을 목표로 ASEAN 역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를 태국에 이은 제2의 생산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는 것이다.63) 

[표 5-4]는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일본 제조업체들의 저가전략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전자업체로는 파나소닉, 다이킨공업, 후지필름, 생활용품 제

조업체로는 시세이도, 유니참, 만담이 저가 제품의 개발․투입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기린, 아지노모토, 에스콕 등의 식품업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

으로 저가의 맥주, 조미료, 인스턴트라면을 각각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이치산

62) 日本 新聞, 2011. 2. 16일자.

63)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중에 연비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감세 등의 지원책을 실시할 예정
임. 이에 맞춰 다이하쯔공업은 일본에서 2011년 중반 시판 예정인 연비 30km/ℓ의 가솔린 경차 생산기술을 
인도네시아 신설 공장에 도입할 것으로 보임. 日本 新聞, 2011. 2.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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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와 같은 제약회사는 인도에서 저가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저가전략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양산(量産)체제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제품 양산이야말로 저가전략을 지

탱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들이 현지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 표 5-4.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일본 제조업체들의 저가전략 사례 ❚

기업 분야 내용

파나소닉 가전

2005년 신흥시장의 부유층(TOP)을 타깃으로 

‘경사 드럼식’ 세탁건조기 투입. 그러나 2009년
부터는 BRICs, 베트남 등지에 현지에 맞는 사양

의 가전제품을 70개 투입

다이킨공업 에어컨
중국 各力사와 현지합작회사를 설립(2009.1)하여 

저가 에어컨을 현지에 투입

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신흥국을 타깃으로 2009년에 100달러 이하의 

디지털카메라 시판

고마쓰 건설기계 중국에서 저가의 미니쇼벨(굴삭기) 투입

시세이도(資生堂） 화장품 고가 화장품 외에도 ‘뷰어마일드’라는 저가 화장품 투입

기린 맥주

중국 자회사가 1병(640㎖)에 3위안(약 500원)인 

저가 맥주를 제조․판매. 필리핀에서는 2009.2 
양조회사 산미겔맥주(San Miguel Brewery Inc., 
SMB)의 지분 43.25%를 12억 달러에 인수하고, 
ASEAN 시장에서의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음.

아지노모토(味の素） 조미료 태국, 인도네시아 조미료를 저가로 판매

에스콕 즉석면(麵)

베트남에서 쌀을 재료로 한 면(麵) 등, 현지의 

풍토와 기호에 맞는 즉석 면을 개발․판매. 면을 

간식용으로 먹는 습관에 맞춰 소형 사이즈의 즉

석 면을 투입함으로써 베트남 시장점유율 약 

60% 획득

유니참 생활용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현지수요에 맞

게 종이재질의 기저귀를 판매

만담 남성용 화장품 인도네시아에서 저가의 헤어스타일링 제품 투입

다이이치산쿄

(第一三共)
제약

2008.6 인도의 최대 제약회사인　Ranbaxy사의 

주식 51%를 약 40억 달러에 인수하고, 아시아 

신흥국에서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판로를 확대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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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기획에서 설계, 부품조달, 생산라인 

구축에 이르는 일련의 생산공정 재편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

급한 혼다의 경우 태국 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혼다 태국 거점은 

일본 본사에서 작성한 제품기획이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현지 특유의 생산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 공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형이나 부품을 조

달하고 생산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현지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쓰비시화학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DVD-R과 DVD-RW가 출시되자, 

일본 본사가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동시에 싱가포르 거점과 협력하여 光미디

어 공법과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 싱가포르 거점에서의 양산을 거쳐 노하우

를 표준화하였고, 이것을 지식재산으로 삼아 다시 인도나 대만의 EMS 기업

으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양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저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현지에서의 판매망 및 AS망 확충

도 불가결하다.64) 新宅․天野(2009)는 혼다가 중국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QC동아리의 품질개선 활동과 1980년대 말부터 도요타가 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Thainization’이라는 인사․조직의 현지화 및 2002년 IMV 프로젝트 

추진 이후 현지인 중간관리층에 대한 권한 이양 사례도 저가전략의 추진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2) 제품 기획 및 연구개발거점의 현지화 전략

일본기업들이 아시아 신흥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저가전략 못지않게 중

시하는 전략이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 기획이다. 일본 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64) 朴英元(2009)에 따르면, 인도 LG전자는 1997년 뉴델리와 푸네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컬러TV, 전자레인
지, 세탁기, 에어컨,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첫째, 유통․서
비스 네트워크의 개척(특히 현지 주부의 판매사원 활용, 현지 수요조사), 둘째, 기획 및 마케팅의 현지화(현지
인에 대한 마케팅 업무 일임 및 권한 부여, 현지 R&D 인력의 채용, 드럼 세탁기나 식품세정기 등 물 절약형 
가전제품의 핵심부품 수입 및 현지에서의 제조․판매 등), 셋째, 현지 인력의 중용(현지 인재의 육성 및 관리
직으로의 승진 보장, 한국인 간부의 생산 인력과 대화 중시 등)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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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인도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고객이 

중시하는 기능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은 과감하게 생략하자는 발상이

다. 생산거점과 판매거점을 아무리 아시아 신흥국 현지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제품기획의 현지화, 나아가 연구개발 거점의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

에서 지적한 ‘mismatching’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5-5]는 経済産業省(2010e)이 작성한 2000년 이후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R&D 거점 설치 현황이다. 이들 사례 중에서 파나소닉이 2005년 

설립한 중국생활연구센터와 히타치의 인도 에어컨 및 세탁기 시장 공략 사례

는 일본기업 사이에서 제품기획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

되고 있다.65) 

파나소닉의 ‘중국생활연구센터’는 현지 조사를 통해 제품 개발 기획 안건

을 일본 본사에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가정에서 냉장고를 부엌이 아

닌 거실에 들여 놓는 습관에 주목하여, 폭이 좁은 부엌에 맞춰 개발한 55㎝

(국제표준: 60㎝) 폭의 슬림형 냉장고는 기존 모델보다 매출액이 무려 10배 가

까이 늘어난 성공사례이다. 파나소닉 홈어플라이언스(HA)는 2009년 6월 중국 

항저우 시(杭州市)에 ‘파나소닉 HA R&D 센터’를 개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세

탁기, 청소기, 온수세정좌변기 등을 개발․설계하고, 재료나 제어를 중심으로 한 

기반기술 개발, 신상품 개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66)

한편 히타치의 사례는 인도 현지인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현지 수요에 맞

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히타치는 인도인들이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어야만 시원함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람의 움

직임을 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송풍을 집중시키는 

송풍에어컨을 개발하였다. 세탁기의 경우도 정전이 빈번한 인도에서는 세탁 

65) 新宅․天野(2009) 참고.

66) 웹사이트(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42554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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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정전이 되면 세탁이 어느 상태에서 멈추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세탁기에 메모리를 부착하여 정전 후에도 다시 세탁기가 가동되면 

자동적으로 세탁이 연결되도록 설계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일본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상품기획이나 개발설계를 아시아 신흥국 

❚ 표 5-5.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 주요 연구개발 거점 설치 현황 ❚ 

조업연도 기업 소재지 내용

2002

아지노모토(味の元) 중국 上海市
식품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 

지원. 중국시장용 상품 개발

도레(東レ） 중국 江蘇省 섬유 연구개발

와콜홀딩즈 중국 上海市 연구소(중국에서의 인체기초연구)

혼다(本田技研工業) 중국 上海市 이륜차 연구개발 및 조사

2003

샤프 중국 上海市 가전제품 연구개발

혼다(本田技研工業) 인도 하리야나
이륜차, 범용품 및 관련 제품 

연구개발

닛산(日産自動車)
태국 사무트프라칸

(Samut Prakan)
ASEAN에서의 부품국산화 추진 등

2004 도레(東レ） 중국 上海市
고분자 재료․수자원 처리 

연구개발

2005

파나소닉 중국 上海市
가전제품 연구개발 

(중국생활연구센터 설립)

히타치(日立製作所) 중국 北京市/上海市
사회인프라, 정보통신, 디지털 

기기 연구개발

혼다(本田技研工業) 태국 방콕 4륜차 연구개발 및 조사

2006
카오(花王) 중국 上海市

스킨케어․헤어케어 제품 등의 

연구개발

닛산(日産自動車) 중국 廣東省 자동차 등 차량설계 및 실험

2007 덴소 태국 사무트프라칸 자동차부품의 연구개발

2009

일본정공(日本精工) 중국 江蘇省
산업기계, 자동차 관련 제품, 
정밀기계 제품 개발

파나소닉 중국 杭州市

가전제품 연구개발(2009. 6) 
파나소닉 HA(Home Appliance) 
R&D 센터 설립

자료: 産業省(20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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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일본기업의 기능별 해외현지법인 현황(2008년 말 현재) ❚

(단위: 법인 수)

기능 북미 EU 15 NIEs3 ASEAN 중국
기타 

아시아
합계

생산거점

판매거점

연구개발거점

기타

 763

 666

  90

 265

 498

1,000

  66

 186

 460

 726

   5

  81

1,345

 810

  45

 186

1,888

 803

  67

 149

333

153

 10

 51

 5,817

 4,821

  301

 1,067

합계 1,784 1,750 1,272 2,386 2,907  547 12,006

주: 1) ASEAN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임.
   2) 기타 아시아는 인도,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마카오, 네팔, 몰디브, 동티모르, 몽골, 북한을 포함.
자료: 國際協力銀行(2009).

현지가 아닌, 자국 내에서 수행한다는 검이 지적된다. 新宅․天野․小川․中

川․大木․福澤(2007)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시장을 예로 들

면서, 일본기업이 미국기업에 패한 이유를 경영자원의 배분 관점에서 제품기

획의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시게이

트(Seagate)와 같은 미국업체들은 싱가포르에 HDD의 공정설계와 시제품 제

작․양산(量産)을 담당하는 ‘개발형 양산거점’을 둔 반면, 일본업체들은 모든 

개발 업무를 자국 내에서 마친 다음에 아시아지역에 양산을 이관하는 체제

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표 5-6]은 일본의 해외현지법인이 중국과 ASEAN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거점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일본의 아시아 현지 연구개발 거점은 중국 상하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업종별로는 일부 식품․잡화 등의 업종도 진출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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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서비스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일본 서비스업체들도 국내시장의 축소, 경쟁격화,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일본 제조업체의 진출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업체들은 아

시아 신흥시장의 부유층(TOP)과 상위 중간층(Volume Zone)을 주요 타깃으

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토요카도, 베

스트電器, 유니클로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대만, 

홍콩은 물론 ASEAN 국가들에 거의 진출한 상태이고, 모스푸드나 오토야와 

같은 일본식 식당, 세콤과 같은 경비업체, 일본통운과 같은 물류업체, 베넷세

와 같은 교육기관 등 매우 폭넓은 분야의 서비스 업체들이 아시아 전 지역

에 고루 진출하고 있다(표 5-7 참고).

❚ 표 5-7. 일본 서비스업체의 아시아 진출 사례와 특징 ❚

기업 주요 진출국 특징 타깃 

베넷세
(유아․아동교육) 홍콩, 한국, 중국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어
학, 수학, 매너 등을 통신 
교육하는 교육사업

부유층
(TOP), 
고품질․
고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이토요카도
(종합슈퍼마켓) 중국

철저한 사원교육, 양질의 
생선식품, 식품안전, 현지 
사원 중심의 점포 운영 등
을 배경으로 중국 成都 등
지에서 큰 인기

베스트電器
(가전제품 판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상품지식이 풍부한 사원이 
고객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지 가전제
품 판매점과 차별화

유니클로
(의류제품 
제조․판매)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고품질, 디자인․색․사이
즈 등의 충실화로 폭넓은 
연령층과 소득층을 대상으
로 시장 확대

야쿠르트
(음료제조․판매)

중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야쿠르트 사원의 방문판매. 
상품에 대한 지식과 건강
을 전달하면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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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7. 계속 ❚

기업 주요 진출국 특징 타깃 

오토야
(大戸屋: 일식 

체인)

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서민 음식(정식)을 제
공. 일본식 서비스와 안전
하고 신선한 재료로 승부

부유층
(TOP), 
고품질․
고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모스푸드
(햄버거체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라이스버거 등 미국계 햄
버거 가게에는 없는 메뉴
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이
미지로 승부

콘텐츠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소프트 등 

제작･판매)

중국, 홍콩, 대만 등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소프트 등의 콘텐
츠를 아시아지역에 배송

세콤
(경비)

한국, 대만,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IT를 구사한 온라인 방범 
및 방재 시스템 서비스 사
업을 아시아 각지에서 수행

일본통운
(물류)

중국, 대만, 한국, 홍콩,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물건의 배송․보관 등 ‘일
관물류시스템’으로 소매업 
등 해외 물류사업을 지원 

다이소
(균일가격 숍)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에 의한 프랜차이
즈 사업 수행. 저가의 균
일가격(예. 1,000원 숍)과 
다양한 상품으로 차별화

볼륨 존, 
현지가격

QB네트
(저가 미용실 체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퀵 미용실. 청결, 단시간의 
헤어컷으로 차별화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0a).

[표 5-8]은 2010년 2월 현재 일본 서비스 업체들 가운데 아시아지역에서 

신규 사업 혹은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의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세콤

(경비업체)이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와타베웨딩(웨딩사업), 

고쿠라쿠유(온천시설), 가큐사(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이 아시아 신흥

국에서 사업전개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간병서비

스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67) 중국 현

지에서 유료 노인 홈이나 데이서비스 시설을 개설하고, 간병인재를 육성하는 

67) 日本經濟新聞, 2011년 2월 15일자(석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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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컴포트라이프(comfort life)와 생활서비스시스템이

라는 업체가 공동으로 2012년 10월에 중국 다롄시(大連市) 근교에 유료 노

인 홈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일본에서 경험을 쌓은 직원들이 시설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고, 약 500개의 룸과 식당, 중증환자용 케어센터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료 노인 홈 설치는 중국의 부유층(TOP)을 타깃

으로 한 것으로, 입회비가 약 43만 위안(약 6,500만 원), 월 임대료(식비 포

함)가 약 2,700위안(약 40만 원)에 이른다. 한편 일본의 롱라이프홀딩이라는 

업체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 사업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중국 칭다오시(靑

島市)에서 고급 유료 노인 홈(약 170개의 룸으로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이 

업체는 2020년까지 중국에서 50개의 노인 홈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표 5-8. 일본 서비스업체의 아시아 신흥국 진출 계획 ❚

기업명(업종) 주요 내용 

세콤(경비)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의 기존 거점에 추가하여 향후 
2∼3년 이내에 충칭, 시안 등 내륙지역으로 거점 확대

와타베 웨딩(웨딩사업) 중국, 홍콩, 대만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리조트 결혼 
상품 판매

고쿠라쿠유(온천시설) 2011년 3월까지 중국 부유층 대상의 온천시설 개업

HIS(여행업) 2010년 10월까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거점 
30∼50개 개설

가큐샤(교육)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인 주재원 자녀 대상 학원을 3∼5개 개교 

가쿠겐 홀딩스(교육) 2010년 중에 인도와 대만에서 현지인 자녀를 대상으로 과학 
실험 교실을 운영 

ABC 쿠킹 Studio(요리) 2010년 11월부터 한국에서 소수 정원 요리교실을 전개

컴포트라이프․생활서비스
시스템(간병서비스)

2012년 10월 중국 다롄시 근교에 고급 유로 노인 홈 
개설․운영 예정

롱라이프홀딩(간병서비스) 2011년 10월 중국 칭다오시에서 고급 유료 노인 홈 운영 
예정

위즈네트(간병인력 육성)

2011년 4월 중국 다롄시에서 일본식 간병 기술․매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시. 연간 30명 정도의 간병 인력을 
육성하고 우수 졸업생은 자사가 2011년 6월 개설 예정인 
데이서비스 시설에 고용 예정.

자료: 日本經濟新聞, 2010년 2월 17일자 및 2011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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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일본 서비스업체 가운데 저

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소(균일가격 숍)와 QB네트(저가 미용실 

체인)가 아시아지역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업체와 같은 저가 

상품의 유통 혹은 저가의 서비스 진출은 제조업 부문의 저가전략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고, 일본 서비스업계는 향후에도 고품질,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68)

68) 日本貿易振興機構(2010b)에 따르면, 일본의 서비스업종 가운데 앞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운송(이사, 택배, 택시), 금융(은행리테일, 자동차론, 생명보험), 미용․결혼예식
장, 인재파견․소개 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등 매우 다양함.



제6장 평가와 시사점 │95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

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일본정부가 FTA 정

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통상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

은 아시아 신흥시장 공략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패키지형 인프라 수

출 전략과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광역개발프로젝트 주

도, 아시아 BOP 시장 개척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을 수 있는 전략이자 우리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전략이라 할 수 있

다. 기업 차원에서도 그간 선진국 중심의 투자진출 전략에서 벗어나 아시아 

신흥국의 볼륨 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저가전략 위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 첫째로, 일본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전략을 정리하고 평가해보자. 

2010년 6월 일본 민주당 정부는 ‘신성장전략’을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패

키지형 인프라 해외수출’이라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과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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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인프라 관련 설비나 기기를 납품하고 끝나는 해외진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협력 방식으로 인프라 관련 설계․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하

나의 패키지로 하여 수출하자는 관점에서이다. 국내 인프라 수요가 포화상태

에 도달한 상태에서,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

이다. 이때 정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 조정은 물론, VGF(Viability Gap 

Funding) 설치, JICA(국제협력기구)의 해외 투․융자 활용, 인프라펀드 설

치 등과 같은 금융지원 체계도 적극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인프라 수출, 즉 해외 수주경쟁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기업간 ‘팀워크’ 결여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국

내의 인프라 산업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철도, 수

자원 등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 산업에서 산업을 구성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을 건설

하는 경우, 전력회사는 규제당국과의 협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보수를 책

임지지만, 원자력발전 설비는 히타치(日立)와 같은 플랜트 업체에 각각 발주

한다. 철도의 경우도 차량 제조 기술이나 운전․보수 노하우가 히타치제작소

(日立製作所)나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JR 그룹과 같은 철도사업체에 

분산되어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일본 건설회사들은 도로 운영․관리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수자원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설비제조에서 운영

까지 총괄하는 기업이 없다. 2009년 12월 일본이 UAE 원전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에 패배한 이유도 일본 업체들 간의 이해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69)

일본의 인프라 수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는 인프라 수출 시 

개도국의 현지사정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업리스크에 대한 분담, 즉 위험분

69) 일본의 UAE 원전수주 경쟁 패배 원인을 두고 우리나라가 입찰가를 200억 달러로 제시한 반면 일본측은 
300억 달러를 제시하는 등 가격경쟁력에서 뒤졌다는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일본기업들 간
의 팀워크 부족은 다른 인프라 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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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risk sharing)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

한 의문이다. 아무리 국익 차원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주가 바람

직하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으로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수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정

부는 이러한 문제를 민관협력 혹은 ‘All Japan’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면서 다

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인프라 수주를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재정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즉, 일본정부가 아무리 아시아의 인프라 수주를 성

장 전략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설익은 지원체계로는 향후 부실투자 등에 

따른 재정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일본정부가 이러한 

위험분담 문제와 재정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가 ASEAN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프로그램 추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보자. 아시아종합개발

계획(CADP),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

제회랑(IEDC)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은 2010년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설립을 주

도한 ERIA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의 윤곽이 잡힌 상태이다. 이

에 따르면, CADP는 717개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930억 달러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 CADP는 

GMS와 같은 기존 지역협력프로그램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협력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

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들 프로젝트의 성사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점에

서는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2006년

부터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작성은 물론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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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방안 구축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CADP가 아직 이러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

본정부로서는 DMIC 프로젝트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에 모델 케이스로 삼기에 충분하고, 인도와 같은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

라 수주 과정에서 그간 가격경쟁력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일본기업으

로서도 DMIC 프로젝트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

본기업의 주도권 확보는 DMIC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 4개 도시(창고다

르, 다헤지, 마네사르, 센드라)의 스마트 커뮤니티 개발계획에 일본 컨소시엄 

대표 4개 기업(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히다찌제작소, 닛키)이 참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일본기업들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환경․에너지 관

련 기술의 해외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가 2010년에 東수마트라-北西자바 회랑(투자금액: 529

억 달러)과 北자바 회랑 두 곳(투자액: 362억 달러)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로 합의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합의이지만, 일본정부가 프로젝트의 사업타당

성 조사를 주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東수마트라-北西자바 회랑 개

발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였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들 지역협력 프로젝트는 

DMIC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PPP 

방식에 의한 투자 실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서도 CADP 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워낙 방대한 데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과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여국은 물론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나아가 ASEAN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특히 GMS와 

같은 기존 광역개발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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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Buttom-Up)’ 방식에 있음을 고려하면, 프로젝트 추진 시 우선순위 결정 

과 같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향후 주목해

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평가해보자. 일본정

부는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권에 비해 10여 년이 늦은 2009년부터 본격적

으로 BOP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성장을 지속하는 개

도국의 볼륨 존(중간층)과 BOP층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

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개도국 빈곤퇴치, 자국 강점 

분야 등)와 지역(아시아 중심)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BOP비즈니스지원센터

를 중심으로 개도국 인프라 정비 추진, BOP 비즈니스 정보제공,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BOP 비즈니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은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관

련 사업공모 진행, 지원체제 정비 등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다. 또한 

BOP 비즈니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현지 NGO/NPO와의 협력과 

소비자인 BOP층에 대한 교육활동 등 과거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

되는데, 일본은 이 부문에 취약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일본은 국내에서조차 

기업과 NGO/NPO 간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0) 그러나 산

업정책과 경제협력정책의 관점에서 대응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은 2020년까지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은 ‘신성장전략’(2010년 6월 발표)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결국 개도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 심화로 나

타날 것이다. 

넷째, 일본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하고 평가해보자. 신흥국 진출 

70) みずほ 合 究所(2010),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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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타깃 존을 볼륨 존으로 확대하기 위해 저가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림 6-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나 대만,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인식

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가전업체나 식품업체, 제약업체, 자동차업체에서 이러

한 경향이 뚜렷하다. 저가전략으로의 전략 수정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꺼

려하는 과거 일본기업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제

조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품질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저가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본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혼다의 사례를 통해 추

론할 수 있듯이, 향후에도 일본기업이 ‘설계기준의 수정→ 저가 부품의 채

택→품질 matching(과잉품질 문제 해소) →저가 제품 시장 투입’이라는 전

략을 도입하는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6-1. 세계의 피라미드와 일본의 진출전략 ❚ 

세계인구의 소득피라미드 구성 일본의 진출전략

- 일본기업의 기존 진출 전략

 ․ 선진국과 동일한 고품질․고성능 제품 

투입

- 일본기업의 볼륨 존 시장 강화 전략

 ․ 생산공정, 마케팅, 해외생산네트워크 등 

기존 해외투자전략을 재검토

   * 미국, 유럽, 한국, 중국 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함

-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촉진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진출 모색

 ․ NGO․NPO 활동과 비즈니스 창출의 

융합을 시도

   * 주로 현지 신흥국 기업이 시장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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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첫째,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과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 원자력 분야나 친환경․IT 도시개발(스마트 커뮤니티) 분

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 분야에서는 베

트남 제2기 원전수주(2010. 10), 터키 시노프 원전건설의 우선협상권 취득

(2010. 12),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2011. 1) 등의 성과를 내

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IT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2010년 5월 인도의 4개 

도시(창고다르, 다헤지, 마네사르, 센드라)를 일본기업들이 친환경․IT 도시

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년 6월에는 베트남석유공사(PVN: Petro 

Vietnam)가 석유정제․석유제품 저장․항만개발․전력․부동산․금융 등 6

개 분야(프로젝트 건수: 34건)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일본기업의 진출을 

공식 요청하기도 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일본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력(지열․석탄발전) 개발, 친환경․IT 도시개발, 자카르타 인프라 정비 및 

투자환경 정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09년 12월 

UAE 원전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에 패한 이래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정상외

교를 펼친 결과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원전수주는 물론 고속

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많은 우리로서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과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 경쟁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 수주과정에서는 우리 기업의 강점

을 적극 홍보하고, 모럴해저드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지원책도 강화하

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일본이 가격경쟁력 열세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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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전수주 등 인프라 수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장

기간에 걸친 현지 인재육성 및 기술지도가 한몫 했다는 점에 유념하여, 아시

아 신흥국에서 친한(親韓) 분위기를 배양할 수 있도록 현지 인재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프라 수출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일본과의 경쟁전략 외에도 필요 시에

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본기업들은 과거 우리

나라 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경계한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에 매우 소극적이

❚ 표 6-1. 아시아 신흥국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사례 ❚ 

한국기업 일본기업 기타 장소 규모
합의 

시점
기타 사업개요

현대건설
미쓰이

물산

Fisia 
Italimpianti
(이탈리아)

쿠웨이트
약 13억 달러

Kuwait Dinar
2007년

6월
2010년 7월
납입 완료

【수주】쿠웨이트 

정부가 슈아이바노스 

복합화력발전･조수설

비건설계약의 발주 

내시

한국중부

발전/삼탄
마루베니

PT. Tripatra 
Engineers and 
Constructors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약 7억 5천만 

달러

(총 사업비)

2007년
8월

2011년 8월
상사운전개시

【수주】자바섬 

서부에서 발전설비를 

신규 

건설･소유･운영하고, 
30년에 걸쳐 전력을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에 

공급하는 사업권 획득

현대로템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전기

BEML(인도) 인도
약 335억 엔

(수주액)
2009년

5월
―

【수주】벵갈 

메트로용 차량 150량 

계약 조인

한국가스

공사

미쓰비시 

상사

Pertamina
(인도네시아)

Medc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약 28억 달러 

(사업 총액)
2011년

1월
―

【제휴】미쓰비시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LNG 개발 

프로젝트(Donggi-Sen
oro 프로젝트)에 

한국가스공사가 25% 
지분투자하기로 결정

한국전력

공사

스미토모 

상사
―

아랍에미리트

(UAE)
약 1,500억 엔

(총사업비)
2010년 

10월
2013년

운전 개시

【우선교섭권획득】

아부다비 정부가 

실시한 대형발전소의 

건설･운영 입찰에서 

우선교섭권 획득

자료: 주한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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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스피드나 실적,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

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표 6-1]은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협력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동수주와 공동 자본참여 같은 협력방식을 통해 양국간 

협력사례를 더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

에서도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시

아종합개발계획(CADP)과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은 아직 구

상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개발계획은 

이미 2008년 말에 추진기구인 DMIC 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추

진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정부는 4,500억 엔(약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개발펀드에 7,500만 달러(약 67억 5,000만 엔)를 출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정부가 인도의 산업회랑 개발계획

을 지원하는 목적이 자국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MIC의 투자장려 지역으로 지정된 라자스탄주(州)의 님라나 공

업단지에는 2010년 6월 현재 이미 21개의 일본기업이 공장 진출을 확정하

는 등 인도 최초의 일본 전용 공업단지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은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

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신흥국의 광역

개발계획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얼마나 단독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자. 

BOP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획득하고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무엇보다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

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

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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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벤처기업형 BOP 비즈니스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에서 BOP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NGO/NPO

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ODA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전략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

자. 물론 일본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저가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서 

채택을 꺼려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현지 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체제 정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에 나타나고 있는 저

가전략은 업종을 넓혀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2월 도요

타자동차가 ASEAN 역내 시장을 노려 계열사인 다이하쓰를 통해 인도네시

아에 1,000cc 전후의 소형차 생산 계획을 발표한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시아 신흥국의 볼륨 존인 중간소득층을 노린 일본기업의 저가전략이 본격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한․일 기업 간 경쟁

격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기업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조달이나 현지 우수 기업과의 제휴 및 M&A 추진과 같은 현지화 전략

과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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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Japan’s Expanding Strategy into Asia’s 
Emerging Markets

Gyu Pan Kim and Hyong Kun Lee

Japa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have been reorganizing and 
rebuilding their expansion strategy into Asian emerging marke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hit the world in 2008.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it clear that they were willing to increase their infrastructure exports and take 
the initiative in Asian sub-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support BOP 

(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business of their enterprises in 
Asia’s emerging markets. Japanese manufacturing firms have also gradually 
been changing their traditional marketing strategy of concentrating on high-end 

products into one with increased focus on low-end and low-price products for 
Asia’s emerging markets.

This report sheds light o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trategies for expanding into emerging markets in Asia. To begin with, in 
chapter 2, we look into the background context of change in Japanese 
government and corporate strategies for Asia’s emerging market since the 

global finance crisis. We place emphasis on the fact that both the economic 
potential of Asia’s emerging markets and the limited prospects for the future 
Japanese domestic market are what motivated the reorganization and r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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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apan’s expansion strategy. Second, we analyze the Japanese government’s 
Asian market strategy, focused on the support policy involving ‘package-type’ 
infrastructure export,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ccepted as one of 

their principal course of action for the Asian market in the ‘New Growth 
Strategy’, along with the BOP business support policy for Asia’s emerging 
markets. Third, in chapter 4, we pick up on and analyze the Asian sub-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take the initiative. These include, for example, the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CADP) and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project, and the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IEDC) project. 
Fourth, we investigate the changes in strategies of Japanese manufacturing firms 
and their focus on the low-end/low-price strategy for Asia’s emerging markets. 

We regard this strategic change as an inevitable response on the part of the 
Japanese to their weakening competitive position in Asia’s emerging market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manufacturing firms can 

be drawn from the reports in the above analysis. First, we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ufacturing firms need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on strategy but also, implement a cooperation strategy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at the same tim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work out effective ways of getting involved in Asian sub-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consider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se programs. Third, we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BOP business support centers’ to provide information on 
Asia’s emerging markets for Korean enterprises, and to match Korean 

enterprises’ manufacturing capability with local demand, and so on. Finally, we 
suggest Korean enterprises should be more active in promoting their products 
to local markets, and strengthen their localization strategy to prepare against 

low-end/low-price strategy that will be employed by Japanese manufacturing 
firm’s in Asia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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